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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dissertation addresses the pitiful reality of family ministry
not functioning well. Such ministry in Korean and American churches is
still taking baby steps because of the lack of biblical understanding of the
family and the local churches’ family ministry apparent in education of
married couple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a concrete plan for
appropriate ministry for married coupl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data on the current state and the theological
perspective of couples’ ministry education, as well as the difficulties faced
by the churches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Following chapter 1, the introduction, chapter 2 defines a
biblical understanding of family to support its idea of the couple’s
relationship, which is also biblically defined. Chapter 3 explores the modern
family, particularly finding the changes in the modern family that have
influenced the structure and form of the family. It also describes the crisis
of the modern family.
Chapter 4 argues for the need of married-couple education to
activate family ministry in local churches in contemporary American and
Korean ministries. Specifically, the chapter demonstrates the need for
enough time, financial support, healthy processes, and appropriate leadership
iii
for a married couple to grow relationally and have a Christian worldview.
As a result, the study urges local churches to research healthy
married-couple education. Chapter 5 describes relevant cases of couples’
ministry.
Chapter 6 suggests practical ways for churches to educate
couples well and describes some expected obstacles to be overcome.
Chapter 7, the conclusion, emphasizes the need for a biblical understanding
of the family for a healthy couples’ ministry.
Theological Mentors: Sunil Kim,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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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 1 절 연구동기 및 연구목적
1. 연구동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여 이루신 가정을 중요시한다. 가정은 하나님
이 아름답게 만드신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며, 인간성 형성이 이루어지는 최초의 교육
의 장소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현실은 교회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은 가
정에는 소홀히 해도 되는 양 교회와 가정이 분리된 듯 했다. 보이지 않는 양립구조
속에서 교회가 우선시되고 가정은 밀려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1960년대에 이미 서구 사회는 이혼율이 50%에 육박했었다. 최근의 이혼율이 미
국을 비롯하여 온 유럽, 호주 그리고 우리에게 자주 가정 모델로 언급되는 이스라엘
을 포함하여 50%로 보고되는 이혼율은 가정이 붕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
현대 서구 사회가 물질과 과학 문명의 극치를 이루고 있으나 붕괴하는 사회로
표현되는 것은 교회의 붕괴 때문이며, 이는 가정 붕괴에서 시작된 것이다.1) 현대 사회
로 변화되면서 물질과 과학이 고도성장과 발전을 이루고, 기계문명이 발달하고, 전문
화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각 부문에서의 산업의 발달은 다양한 직업으로 나타난
다. 한국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직업에 대한 세세분류만 1,206 종에 이른
다.2) 다양한 삶의 장만큼이나 결혼이야기와 이혼이야기 또한 다양해진 것을 볼 수 있
다.
1) 김종환, 가정사역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서울신학대학교, 2003), 29.
2) http://kostat.go.kr/kssc/board_notice/
2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이웃 일본과 대만을 능가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안타깝게도 많은 유럽 국가들의 이혼율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
타나고 있다. 70년대 보다 약 10배나 증가한 우리사회의 높은 이혼율은 가히 이혼 선
진국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을 쓰게 된 동기는 무너지는 가정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교회에서 가정사
역국을 조직하고 가정사역을 하면서 가정들이 얼마나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으며 그
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그 원리와 방법을
가르치고 훈련하면서 시작되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의 시작이 나타난다. 특히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가정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부부를 창조하시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3)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
람을 창조하시되 노인도 아니고 어린 아이도 아닌 가장 건강한 모습의 상태, 원기 왕
성한 남녀를 창조하셨다. 그들이 가정을 이루었다. 그러기에 본인은 교회에서 성도들
을 교육함에 있어서 결혼기에 있는 자들을 훈련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가정은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통해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자연스럽게 교육이 시작한다. 가정에서 교육하며 가르치는 자
는 부모이다. 그러므로 부부가 교육자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부부를 가르치는 교육은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기초가 될 것이다. 부부들이 성경적
교육을 받으며 훈련하면 양육된 부부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는 앞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하는 초석을 두게 되는 것이다.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가 가정처럼 되기 위
해 가정에 대한 교육은 그 자체가 교회의 모든 사역들, 예배, 전도, 양육, 선교를 비롯
한 사역들의 기본이며 통합된 사역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자가 사역하는 수년 동안 교회 안에서 부부들을 훈련하였고 부부들 간에
일어난 실제적 문제들을 부딪치고 경험하였다. 부부교육을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은 겉
으로는 모범적 부부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부부가 서로 갈등하고 있었고 심지어 이혼
의 위기를 가진 부부들도 있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며 직분을 가지고 있는 많은
3) 창 2:21-24: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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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부부들이 성경적 가정에 대하여 들어보지 못하고 배운 적도 없다는 대화에서
바른 성경적 가정이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더 큰 문제로
인식되는 것은 가정들에 대해 교회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른 채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오직 교회에
서의 대처방법은 그 가정의 부부들에게 ‘믿음으로 극복할 것’과 ‘오래 오래 참을 것,’
‘남편에게 절대적 복종’을 요구할 뿐이었다. 이러한 방법이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한 해결방법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필자가 각 가정의 부부들을
훈련하며 발견하였던 위기의 상황과 부부들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위기
를 극복하기 위해 나누었던 눈물의 이야기들이 논문을 쓰게 된 시작이 되었다. 이 논
문에서 필자는 가정의 갈등 문제를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여 성경적 가정교육에
기초하여 더욱 성장하고 성숙된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된 지역교회의 가정이 많아지길
바라고, 더욱 부부교육의 필요성이 인식되어져서 지역교회 가정사역의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지는 것이 본 논문의 연구 동기이다.
2. 연구목적
세상에는 약 69억의 사람이 살고 있다.4) 한국에서 2010년 11월 혼인건수는 3만
2백건이다. 같은 해 이혼건수는 1만 8백건이다.5) 해가 거듭할수록 왜 이렇게 이혼의
수치가 늘어만 가는 것인가? 가정은 혼인하여 부부가 함께 동거하며 살아가는 장소이
다.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남자가 여자를, 혹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남녀가 교제
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각별한 감정이 생겨 서로 합의에 의하여 혼인6)하면 이로서 부
4) http://www.census.gov/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2011년 5월 시점으로
6,919,246,096명이다.
5) 통계자료 http://kostat.go.kr 참조하였음. 1980년대 총 23,662건의 이혼에 대하여 부부불화가
17,605건이다. 2010년대 이혼건수는 총 116,856건이고, 배우자부정이 10,001건, 정신적 육체적
학대가 5,559건, 가족 간 불화는 3,564건, 성격차이가 53,032건이다.
6) http://www.law.go.kr/LSW.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5.17>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한국헌법
에는 혼인한 자에 대한 다른 배우자를 허락하지 않는다. 민법 제810조: (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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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7)가 된다. 이제 막 결혼하여 신혼 생활을 시작한 부부들은 각자가 살아온 삶의 시
간들이 부부생활의 시간보다 훨씬 길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혹은 여자가 남자를
만나 호감을 가지는 시간은 단 십 분의 일초라고 한다.8) 그런데 남녀가 혼자 살다가
부부가 되기 위한, 부부가 되기 위해 교육받고, 준비하는 과정은 얼마나 될까? 또한
부부가 되어서 함께 교육받고 훈련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
문을 던져야 한다. 가정의 의미는 무엇이고, 부부는 어떤 관계인가? 부부로서 세워야
하는 가치와 목적은 무엇인가? 무엇이 남녀로서 서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가? 부부
로서 무엇을 준비하고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부부관계를 지속하
게 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무엇이 부부관계를 방해하며 무너뜨리는 요소들인가에 대
한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방안을 찾아가는 연구로서 본 논문에서 본 연구자는 다음
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연구하려고 한다.
첫째, 가정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관점을 명확히 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결혼을 제정하셨다. 그리고 결혼 생활을
잘해 나가기 위한 설명서를 남겨 주셨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만약 사람이 설명서
대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부부에게 부딪히는 문제를 피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어쩌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부부는 안내서의 도움을 받아 갈등 해결을 해소시킬 수
있는 단초를 얻을 것이다. 설명서에는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인간관계에 관한
중요한 원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9)
둘째, 부부에 대하여 훈련해야할 필요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한국교회에서 선포
되는 대다수의 설교는 주로 남성 중심적이며, 한국교회는 전통적인 유교의 남성문화
를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여성들에게 순종과 섬김과 희생을 강조하여 여성 차별
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10) 일부 교회들이 가정사역을 하고 있다. 또한
가정사역을 주도하는 일부기관들이 있다. 그러나 가정을 성장시키거나 부부성장을 위
7) 세계대백과사전, 13권 (서울: 학원출판공사, 1993), 589. 사전에서는 부부에 대하여 법률상
혼인한 남녀, 부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결부관계 가운데서 가장 긴밀한 것이라고 말한다.
8) Tonya Reiman, 왜 그녀는 다리를 꼬았을까 (The Power of Body Language), 박지숙 역
(서울: 21세기북스 2009), 16. 어떤 사람을 처음으로 만날 때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판단하
는데 10분의 1초라는 짧은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그 사람의 매력, 호감도, 신뢰, 능력, 적극성
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두 파악한다는 뜻이다.
9) 가끼다니 마사끼, 부부 커뮤니케이션, 조영상 역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0), 23.
10) 기독교 여성 평화 연구원, 여성이 바라는 설교 (서울: 평화사, 199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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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는 매우 연약하고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의 가정사역
의 현황으로는 가정을 위해서 대처하고 그들을 보살피며 훈련하는 일은 매우 부족하
다고 생각된다. 이에 성경적 가정이해와 부부교육에 기초한 지역교회의 가정사역 활
성화 방안을 세우고 연합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준비되지 못한 부부는 계속적으로 탄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경적
부부로서의 삶을 인식하여 부부가 행복하게 살기 원하지만 서로의 개인 배경과 환경
을 탓하고 개인의 성격차이라는 이유로 싸우며 상처를 준다. 서로 비방하고 험담하며
부부가 시간을 두고 알아가기도 전에 가정법원으로 향하여 결혼한 부부의 삼분의 일
은 이혼으로 이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에 부부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
어야 하며 지역 교회 내 부부교육의 활성화가 더욱 요청된다.
셋째,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부교육의 현황과 장단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위
에서 설명한 배경에서 본 논문의 목적은 교회가 성경적 가정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 시대에 어려움을 당하는 부부들에게 효과적으로 교육하고, 문제를 인식하고 극복
하며 현실의 문제 앞에 당당하게 설 것인가에 대한 부부교육의 현황과 장단점을 소개
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부부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는 인식과 지역 교회들이 부부교육에 기초한 가정사역 활성화의 중요성을 알게 되길
원하며 부부교육에 대한 사역들이 모색되길 기대해본다.
넷째, 부부교육에 기초한 지역교회의 가정사역 활성화 방안들을 제시하고 제언
하고자 한다. 부부에 대한 성경적 기초를 세우고 부부가 가질 수 있는 갈등 속에서
유혹과 위기들을 파악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결혼의 틈이 예방되길 원한
다. 본 논문은 가정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이해하고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고
다변화하는 현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건강한 부부로 성장하기 위해 부부교육이 필요함
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이 성경적 가정이해와 부부교육에 기초한 지역교회의 가정사역 활성화
에 조금이나마 기여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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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범위와 연구전개
1. 연구범위
필자는 본 논문을 위해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가정사역국을 운영하며 진행하였던
부부사역들과 부부훈련을 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미국교회와 미국 내 한인교회들을 탐
방하였으며 교회 가정사역자들의 의견과 자료들을 분석하고 참조하면서 필자의 논지
를 진술하고자 한다. 또한 현대 가정이 가지는 다양한 위기 속에서 가정사역 활성화
방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성경적 가정이해와 부부교육에 기초한 지역교회
가정사역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법을 제시하려고 한다.
2. 연구전개
제 1 장 서론에서 연구목적과 동기, 연구 범위와 방법, 그리고 연구의 의의와 연
구의 한계를 설명하고 본 논문의 논제를 설명한다.
제 2 장에서 가정에 대한 성경적 이해로서 성경적 가정과 성경적 부부 이해를
먼저 살펴볼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적 이해 없이는 부부교육에 기초한 지역교회의 가
정사역을 바르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가정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살피고 난
후에 가정에 대하여 규명하고 성경에서의 가정의 기원과 정의를 통해서 성경적 부부
원리의 기초와 이해를 돕기 위해 세부적으로 부부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제 3 장에서는 가정에 대한 이해로써 가정의 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살펴보고 가정에 나타난 다양한 생활유형의 변화에 따른 위기들과 문화차이에
의한 부부위기와 문화차이에 의한 부부의 위기와 그리고 전통문화로 인한 남녀의 차
별에 나타나는 위기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제 4 장에서는 부부교육에 기초한 지역교회의 가정사역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을
살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전반적인 한국교회의 부부교육의 현황과 교회에서 가르치
고 있는 부부교육의 실태를 소개하고 한국교회 부부사역의 장단점을 살펴 볼 것이다.
제 5 장에서는 교회 내 부부교육의 장애요소와 극복방법을 살펴보려고 한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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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는 한국교회의 부부교육에 대한 장애요소와 극복 방법을 살펴보고, 미국교회의
부부교육의 장애요소와 극복 방법을 살펴보고 부부사역의 강점들과 한계점을 살펴보
게 될 것이다. 또한 미국 내 한인교회의 부부사역의 장애요소와 극복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제 6 장에서는 부부교육에 기초한 지역교회의 가정사역 활성화하기 위한 부부교
육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회 내 부부교육의 현황과 가정사역과 부부교육
에 대한 조사와 연구한 사역들의 특징과 평가를 기초로 가정사역 활성화를 위한 부부
교육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제 7 장에서는 요약과 결론의 장으로 논문을 요약하고 성경적 관점에서 가정을
이해하고 부부교육에 기초한 지역교회의 가정사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부사역의 나
아갈 방향을 제언하고 몇 가지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므로 이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제 3 절 연구의의와 연구한계
1. 연구의 의의
본 논문은 한국교회가 성경적 가정이해와 부부교육에 기초한 지역교회의 가정사
역의 부재로 인해 가정사역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걸음마 상태에 머물러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출발한다. 이 논문을 통해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하고 효과적
으로 가정사역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특별히 구체적인 방안을 제
시하기 위해서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교회들이 실시하고 있는 부부교육 현황 및 신학
적 관점, 그리고 부부사역의 어려움과 극복방안들을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를 기초하
여 부부사역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아울러 현대 사회 속에서 부부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건강한 부
부로서 성경적 가정이해와 부부교육에 기초한 지역교회의 가정사역 활성화에 기여하
여 건강한 교회로서 성경적 부부교육 방안과 부부교육에 기초한 가정사역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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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
본 연구자의 연구 기준이 성경에서 출발함을 먼저 밝혀둔다. 본 논문은 많은 교
회들이 가정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조사의 영역에 있어서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및 미국 내 한인교회 중 몇몇 교회라는 지역적 한계와 교회의 제한을 가지
고 있음을 밝혀둔다. 또한 자료를 모으는 과정과 구체적인 조사 방법에서도 전화통화,
이메일, 인터넷, 홈페이지, 설문지, 부부사역 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였으며 아울러 교회에서 발간하는 교재들과 설교들, 책자들을 이용하므로 제한
적 연구임을 밝혀둔다. 논문의 초기 2백여 교회들을 전화하며 가정사역에 대해 문의
하고 가정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를 찾아 방문하였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부부사역
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교회의 상황과 어려운 여건으로 교육하다가
도 활성화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본 논문을 통해 몇 몇 교회만을 표본으로 조
사하게 된 것 또한 연구의 한계라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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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가정에 대한 성경적 이해
본 장에서는 가정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일깨움과 동시에 그동안 가정사역자들
이 가르쳐왔던 부부관계를 뒷받침한 성경적 가정이해와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성경적
부부이해에 대해 논의한 후에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할 것인
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기초를 이루는 부부들이 성경적 부부에
대해 교육받고 훈련하여 부부는 서로 대적하기 위한 대상이 아니라 세상에서 한 몸이
되어야 하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 성경적 가정이해를 논의 하고자 한다.
제 1 절 성경적 가정
부부는 창조에 근거를 둔 인류의 가장 기초이다(창 1:27-28).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릴 것을 위임하셨다. 부부
는 결혼하면서 연합하며 수많은 인식적 구조를 결혼 생활에 가져온다. 즉 세계관, 가
치, 기대, 생활계획, 문화적 규범, 하위 문화적 규범, 심지어 결혼생활 초기에 배우자
들은 이 인식적 구조 안에서 유사성을 공유한다. 결혼생활을 통해서 대부분의 부부들
은 그들의 근본적인 믿음에 대해 더 완전한 일치에 도달하기를 원한다.11)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찬양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 그 자
체에 무엇인가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저널리스트들은 “배우자와 더불어 하
나가 된다는 생각을 지지할 수가 없다 그것은 너무 파괴적이다”라고 말하면서, 병든
결혼이 드러내는 무의미한 결과들을 강조한다. 인본주의 사상가들은 소위 백년해로라
는 ‘결박’에 대하여 대안이 될 만한, 결혼이 아닌 다른 구조들을 제시하는데 앞장서




우리의 전 생애 중에서 한 사람과 결혼을 통해 부부관계를 맺기로 하는 것만큼
인생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없을 것이다. 결혼을 통한 부부생활에서 좌절의
순간도 있을 수 있고 자신이 한 약속이나 부부로서 해야 할 과제 앞에서 숨이 막히는
때도 있을 것이다. 결혼은 부부간의 불완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
스도의 사랑을 통한 아버지와의 관계와 같은 관계로 나갈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12)
사람들은 결혼과 동시에 행복하길 원한다. 행복과 불행 간의 차이는 서로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다.13) 본 장에서는 가정에 대
한 성경적 이해를 통해 기독교 가정의 목적을 일깨움과 성경적 부부 이해에 대해 논
의하고자 한다.
1. 성경적 가정의 목적
엄예선 박사는 자신의 저서 한국교회와 가정사역에서 “가정의 목적은 단순히 의
무와 요구들에 의해 이행되는 동역자 관계가 아니고 끊임없는 사랑의 응답으로 기꺼
이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여 이행되어지는 동역자 관계이다”라고 지적했다.14) 레오나
드(Leonard)는 기독교 가정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 육성, 이웃과 동료들을 향한
선교사 육성, 그리고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축의 세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15) 바이올라(Biola)대학 탈봇 신학교 목회상담학 교수였던 노만 라이트
(Norman Wright)는 기독교적 결혼이 “상호 충절과 상호복종의 서약”이며 부부관계는
동역자 관계이며,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결혼을 그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쓰심을 강조했다.16) 클랩(Clapp)은 기독교 가정을 “선교의 전초 기
지”(mission base)라고 표현했다.17) 갈랜드(Garland)부부도 그리스도인들의 결혼관계
12) Diana S. Richmond Garland and Betty Hassler, 부부의 삶 (Covenant Marriage), 교회훈
련부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7), 18.
13) David Augsburger,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는 사랑방정식 (Sustaining Love), 이현숙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39.
14) 엄예선, 한국교회와 가정사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7), 113-14.
15) J. Jr. Leonard, A Church Guide for Strengthening Families: Strategies, Models,
Programs, and Resources (Minneapolis: Augsvurg Publishing House, 1982).
16) N. H. Wright, The P illars of Marriage (Glendale: Regal Books, 198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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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나님으로부터 동역자로 부름 받은 관계”로 규정한다.18) 패톤(Patton)과 차일드
(Childs)는 부부관계에 대해 “결혼 동반자는 세상을 위한 돌봄의 소명을 함께 나누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함께 삶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다”라고 정의한다.19) 미국 사우스
웨스턴(South Western)신학교의 기독교 윤리학 교수였던 마스톤(Maston)역시 “자녀
출산을 통한 종족의 번식, 친밀한 관계를 누림, 성적 욕구의 충족 등이 기독교 가정의
목적에 포함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다”고 말한다.20) 말티네
즈(Martinez)와 브리그놀리(Brignoli)는 결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소명
(vocation)”으로 보았다.21) 그들은 부부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할 책
임을 가져야 하며,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함께 쓰임 받는 자
들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들임을 주장한다. 그들은 결혼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보는 것은 기독교적 결혼이 세속적인 결혼과 가장 다른 점들 중 하나이며, 이러한 소
명은 그리스도인 부부들이 결혼 생활에서 극단적인 고통을 경험할 때 그들에게 희망
과 힘을 준다고 지적한다.22) 팀 켈러는 자신의 저서 결혼을 말하다에서 결혼한 이들
을 위한 책이며 결혼하지 않은 이들의 위한 책으로서 ‘성경 말씀이야말로 결혼의 의
미와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최상의 무대이다’라고 말하며 결혼의 목적은 ‘그
영광스러운 비전에 있다’고 말한다.23)
배우자와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양은 순교수는 자신의 책 사랑과 행
복에로 초대에서 인생에는 중요한 만남이 세 번 있다고 한다. 첫째는 최초로 이 세상
에 태어날 때 어머니와 만남이요, 두 번째는 결혼하는 배우자와 만남, 세 번째는 하나
님과의 만남이 그것24)이라고 말했다. 잭 볼스윅은 연속적이지만 직선적이지는 않는
17) R. Clapp, Families at the Crossroads (Downers Grove: Inter Varsity Press, 1993), 155.
18) D. S. R. Garland and D. E. Garland, Beyond Companionship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6), 17.
19) J. Patton, and B. H. Childs, 기독교인의 결혼과 가족 (Christian Marriage and Family),
장성식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150.
20) T. B. Maston, 성서 그리고 현대가정 (The Bible and Family Relations), 이석철 역 (서
울: 요단출판사, 1994).
21) G. Martinez, and L. B. Brignoli, Perspectives on Marriage: A Reader, K. Scott and
M. Warren ed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22) 엄예선, 한국교회와 가정사역, 114-16.
23) Timothy Keller, 결혼을 말하다 (The Meaning of Marriage), 최종훈 역 (서울: 두란노,
2017), 8.
24) 양은순, 사랑과 행복에의 초대 (서울: 두란노, 199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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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약, 은혜, 힘의 부여, 그리고 친밀감을 제안했다. 모든 가족 관계의 논리적 출발점은
언약적 서약이다. 왜냐하면 언약적 서약의 중심에는 무조건적 사랑이 있기 때문이
다.25)
성경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리
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창 2:24-25)고 말
한다. 대부분의 커플들은 부부가 되기로 결정하면서도 왜 결혼하는지, 자신들이 결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결혼을 제정하시고 부부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
닫는 것이다.26) 따라서 성경적 가정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
고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부부가 성경적 가정의 목적을 세우고 사는 것은 쉽지 않다. 챨스 스윈돌(Charles
R. Swindoll)은 자신의 저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가정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
게 나타내 보이시는 그분의 진리를 듣도록 촉구합니다. 비록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라고 말한다.27) 이 말의 의미는 부부
의 삶이 매우 고통스럽고 어렵다는 것이다.28)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드신 목
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다. 창세기 2장 18절에는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고 기록하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독처
하는 것이 좋지 못하는 것과 돕는 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부부의 목적을 이루기 위
한 분명한 동기이다. 좋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하
나님께서 대안을 말씀하셨다.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둘이 한 몸 됨과 생육
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한 것과 다스림이다.29) 성경적 가정의 목적은 부모를 떠
25) J.O. Balswick and J. K. Balswick, 크리스천 가정 (The Family: A Christian Perspective
on the Contemporary Home), 황성철 역 (서울: 두란노, 1995), 18.
26) Garland and Hassler, 부부의 삶, 107.
27) Charles R. Swindoll,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가정생활 (Home-Biblical Teaching), 림형천
역 (서울: 두란노, 1987), 5.
28) Gary T. Smalley, 아내가 바라는 남편 (If Only He Knew), 김은철 역 (서울: 도서출판
진흥, 2006), 15. 결혼 실패의 두 가지 주요 원인을 먼저 많은 남녀들은 결혼 생활에 대한 훈련
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동화책의 주인공으로 착각하는 현
상 속에서 결혼하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남성과 여성의 일반적인 차이점들을 모르는 사람
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9) 송정아, 결혼이 주는 의미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14. 창 2:24, 1:28 참조: 송정아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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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 됨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땅을 다스리는 것이
다.
2. 성경적 가정의 정의와 기원
부부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위키백과에서 찾아보면 부부(夫婦)란 결혼한 남녀로
남편과 아내를 말한다. 순수한 한국어로 ‘가시버시’라는 말은 부부를 겸손하게 이르는
말이다. 부부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하며 자녀를 함께 양육한다. 사이
가 좋은 부부를 잉꼬부부라고 한다. 아내를 존중하고 아끼는 남편을 자상한 남편라고
하며, 남편을 존중하고 위해 주는 아내를 현명한 아내라 한다.
성경에서는 가정의 기원에 대하여 사람의 창조와 함께 기록한다(창 1:27-28). 하
나님이 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동산에서 남자의 홀로 있음에 대하여 평가하실 때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창 2:18)라고 하셨다. 그리고 아담을 깊은 잠을
재우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아담의 곁으로 이끌어 오심으
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이끌고 오신 여자에
대하여 아담은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창 2:23)로 고백하며 여자와 함께
하였다. 이것이 결혼의 시작이다. 가정의 탄생이다. 존 크리소스톰(John Chrysostom)
은 “결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30) 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찰스 셀(Charles
Sell)은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에 기초를 둔 것 일뿐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기
초를 둔 것”31)이라고 말한다. 결혼에 대해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경과 같은
사람들은 “그것은 내 생애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다”라고 흥분하여 말한다.32) 또 루이
스(C.S. Lewis)와 같은 사람은 결혼 생활에서 맛볼 수 있는 긴밀한 애정을 칭송하고
쉘던 버나우켄(Sheldon Vanauken)과 같은 사람은 배우자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했다.
송정아 박사는 자신의 저서 결혼이 주는 의미에서 부부에 대하여 서로 적응, 맞춰 주
사는 저서에서 이 두 가지를 결혼의 중요한 세 가지 기능으로 기록한다.
30) Charles M. Sell, 가정사역 (Family Ministry), 정동섭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149.
31) Sell, 가정사역, 127.
32) Joyce Huggett, 결혼과 사랑의 미학 (Two into One Growing in Marriage), 편집부 역
(서울: IVP, 199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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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비추어 보면
서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하여,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며
만들어 가는 것이다. 배우자를 내 뜻과 내 틀에 짜 맞추려는고 하
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그것에
나 자신을 적응시키며 맞추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아내의 모습으로 좋은 남편의 모습으로 만들어지며 다듬어져
가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이고 사랑하며 사랑
받는 부부의 참 모습이다.33)
결혼은 각각 다른 환경에서 20∼30년 이상을 다르게 살아온 남녀의 결합이며 남
녀 간에도 차이가 있는데, 낳아주신 부모님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니, 거의 모든 습관
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결혼은 서로의 다름에 적응하는 과정34)이다. 셀
(Sell)은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에 기초를 둔 것 일뿐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기초를 둔 것”35)이라고 말함으로 결혼을 통해 이루어진 가정의 신성함을 강조하고 있
다. 부부는 단지 사랑하는 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에 의
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룩한 기관인 것이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
한 환경 속에서 시작된 완전한 작품이다. 피조물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창조된 인간
은 가정을 이루므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절정을 이루었으며,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에 의한 환경에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더불어 살아가는 완전한 남자와 완전한 여
자36)인 것이다.
제 2 절 성경적 부부 이해
부부는 독특한 관계로서 부부관계 속에서 삶의 가장 깊은 친밀감, 즉 우정과 위
로, 그리고 배신과 가장 가능성이 큰 상처를 경험할 수 있다. 부부로서 구성원이 되는
것은 놀랄 만한 개인적 성장과 자각에 이르게도 하고, 이와 같은 서로의 관계에서 실
33) 송정아, 결혼이 주는 의미, 10.
34) 최정미 외, 부부로 산다는 것 (서울, 위즈덤하우스, 2000), 110.
35) Sell, 가정사역, 127.
36) Scott Stanley 외 3인, 세상에서 가장 실제적인 결혼 생활 지침서 (A Lasting Promise: A
Christian Guide to Fighting for Your Marriage), 정동섭, 안신우 역 (서울: IVP, 200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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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할 경우에 있어서 상처가 다시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 몇 년이 걸리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37)
부부가 결혼식을 통해 서로 언약을 맺는다고 해서 이후로 늘 행복하게 살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가장 헌신적인 부부라 할지라도 현실과
상황과 여건이 서로 다른 필요와 가치관, 마찰을 일으키는 생활 유형에서 오는 도전
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다. 결혼생활에서 모든 부부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기대한다.
분명히 부부는 가장 친밀한 관계이다. 성경에서 부부관계는 상대방 앞에서 벌거벗어
도 어떤 수치나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이다(창 2:25). 어느 누구도 배우자만큼 나를 알
지 못한다. 결혼은 외로운 세상에서 부부가 함께 손잡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
하신 것이다(창 2:18).
우리의 전 생애 중에서 한 사람과 결혼을 통해 부부관계를 맺기로 하는 것만큼
인생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없을 것이다. 결혼을 통한 부부생활에서 좌절의
순간도 있을 수 있고 자신이 한 약속이나 부부로서 해야 할 과제 앞에서 숨이 막히는
때도 있을 것이다. 결혼은 부부 간의 불완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리스도의 사랑을 통한 아버지와의 관계와 같은 관계로 나갈 수 있는 것을 보여준
다.38)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 부부로서 관계를 맺어주시고, 수많은 부부들이 당신의 크
신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셨다.39)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신들의 소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신약성경의 부부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바울은 이런 그들을 가리켜 자신의
동역자(롬 16:3)라고 불렀다. 그들은 함께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믿음
으로 가르쳤을 뿐 아니라(행 18:26), 바울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까지도 기꺼이 자신들
의 집으로 영접하였다. 이들 부부의 사생활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그들의 부부의 관
계는 단순히 서로를 사랑하는 차원을 넘어 함께 효과적인 사역을 행할 수 있게 한 기
초가 되었을 것이다. 에베소서 5장에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부부들에게 서로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돌보고 소중히 여기라고 권고했다(엡 5:28).
37) Mark E. Young and Lynn L. Long, 부부상담과 치료 (Counseling and Therapy for
Couples), 이정연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주), 2003), 4.
38) Garland and Hasssler, 부부의 삶, 18.
39) Charles R. Swindoll, 성경속의 가족 앨범 (Family-Biblical Teaching), 림형천 역 (서울:
두란노, 198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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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성경적 부부는 결혼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부에게 부여된
소명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허물없는 관계를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
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부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관계를
갖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고 드러
내는 삶으로 나타내야 한다.
단지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를 나눈다고 해서 그것이 부부관계의
전부는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청지기로서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신앙 있는 부부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와 맺으신 언약에는 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친밀한
교제의 차원을 넘어선 목적이 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빛나는 등불로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로 인도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 바울은 결혼을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관계와 견주어 그 관계를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엡 5:32).
그러므로 부부관계에 있어서 친밀한 관계의 차원은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것 뿐 만
아니라 일반적 부부의 관계를 넘어 부부로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여 그 분의 뜻을
이루는 것 까지 포함하고 있다. 부부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세부
적으로 살펴보자.
1. 부모를 떠남
결혼을 전제로 부모를 떠나는 공적인 행위는 동시에 결혼을 합법적인 것으로 만
든다. 이에 결혼은 공적이고 법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40) 결혼은 결혼하는 두 사람
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족을 대표하며, 따라서 그가 속한 사회와
국가의 한 부분이 된다. 남자와 여자는 각자의 부모를 떠나야 한다. 여자만 가족에게
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자신의 가족에게서 떠나야 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난
다고 하는 데는 세 가지 의미로 육체적 떠남, 심리적 떠남, 경제적 떠남이 있다.41)
성경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40) Walter Trobisch,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I Married You), 양은순 역 (서울: 생명의 말씀
사, 1994), 23.
41) 김인자, 부부들이여 행복한 가정을 만듭시다 (서울: 나침반, 199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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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창 2:24-25)고 말한다.
월터 트로비쉬는 자신의 저서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에서 창세기 2장 24절을 다
음과 같이 주해하였다. 그는 이 구절은 세 부분으로 되어져 있는데 떠나는 것과 연합
하는 것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 말했다. 남녀가 부모를 떠나고 둘이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루는 이 세 요소는 마치 삼각형의 세 각과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고
말한다.42)
하나 됨(oneness)대 분리 됨(separateness)의 개념은 기독교 신학의 핵심을 찌르
는 개념이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영적 연합의 언약이 되는 것이다.
즉 그 언약 안에서 두 사람의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결
합되어 사랑의 결속 안에서 결혼의 방향과 의미를 제공하는 삼겹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전 4:9-12; 엡 5:31-32).43)
예수님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
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
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마 19:4-6)고 말씀하셨다. 떠나는 것은
탯줄이 끊어지지 않은 갓난아이가 자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혼도 실제로 떠
나지 않을 때, 곧 그 가족으로부터의 분명한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한, 자랄 수도 없
을 것이며 자람이 없이는 발전할 수도 없을 것이다.44) 부모를 떠나는 것은 죽음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니며 방치하고 버려두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독립된 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되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
친 바다를 헤쳐나아가야 하는 항구를 떠난 배일 것이다.
김세윤 박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여성에서 여성의 동등성을 주장한다. 그는 여성
이 동등하지 못한 역사를 지적했다. 창세기 3장16절45)부터는 타락의 질서 속에서 이
스라엘 역사의 남성 우월적이고 여성 종속적인 면모가 구약에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이스라엘 성전 체제에 여성 참여가 극히 제한되고, 아내는 남편의 재산에 속하는 것
42) Trobisch,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22-32.
43) Stanley 외, 세상에서 가장 실제적인 결혼생활 지침서, 30.
44) Ibid., 24-30.
45)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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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법에 규정되기도 했다. 그래서 일부다처주의가 행해지고,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이루어지고, 아내는 남편을 ‘나의 주’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구약 곳곳에 여
성들을 비하는 문구들도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46) 이를 종합하면 남녀는 종속의 주종
관계가 아니라 각자가 주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부모를 떠나야 하는데 이로서 남녀
가 동등한 위치에서 만나고 인생의 출발선에 서게 된 것을 의미한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동시에 부모를 떠남이 진정한 동등성을 이루는 떠남이 될 것이다.
2. 남자와 여자의 연합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각각 동등한 자격으로 만나면 연합의 조건이 된다.
히브리어로 ‘연합 한다’(qb'D)47)는 말은 어떤 한사람에게 ‘붙다’(stick), ‘붙이다’(paste),
‘교착하다’(be glued)라는 뜻이다. 결혼은 어느 한쪽으로의 흡수가 아니고 양쪽의 결합
이나 연합으로 표현된다.48) 결혼에 있어서 연합의 과정은 “당신과 나”가 “우리”가 되
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연합은 두 사람이 함께 어떤 일을 해 나가고, 가정의 중대한
일들을 함께 결정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서로의 생각과 태도, 삶의 공간
을 함께 나누며 이루어 간다. 연합은 서로의 일체감을 구축해 준다. 연합은 두 사람의
부부관계를 더 심화시켜 주며 함께 기억에 남는 삶을 창출케 한다. 부부는 삶을 함께
경험하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서로를 잘 이해하게 됨에 따라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
기 전에 이미 그 심중을 헤아려 눈치 채게 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함께 세계를
향해 부딪혀가고 그에 따르는 모든 문제와 슬픔, 기쁨을 함께 체험하며 살아간다. 연
합은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결혼으로 연합된 부부가 저마다
가지고 있는 단점보다 장점들을 잘 발견하고 협력하고 보완해 준다면 각 개인의 성격
차이로서 발생할 수 있는 의견 차이를 좁히고 새로운 문제해법의 길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연합된 부부로서 살아갈 때에 발생되는 문제를 대하고 처리하는 방식
이 서로 다를 수 있기에 부부의 성격차이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일의 종
46) 김세윤, 하나님이 만드신 여성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4), 18-19.
47) 디럭스 바이블 참조. qb'D 발음 {daw-bak'}: 다바크 본래 의미는 밀착, 즉 착 달라붙다, 혹
은 들러붙다; 상징적으로 추적하여 잡다; 확고히 머물다, 굳게 결합하다, 바싹 뒤따르다, 따라
가 미치다, 힘써 좇아가다, 달라붙다, 가지다, 합세하다.
48) 권유순, 21세기 가정 세미나 (서울: 진흥, 1993),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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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와 성격에 따라 어떤 일들은 부부가 서로 분담하되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고 처리하
고, 어떤 문제들은 서로 합의하고 도출된 결론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취해
야 한다. 그래서 일의 특성을 고려하고 상황에 따라 개인의 특성과 공통의 연합적인
특성의 형태를 이해하고 자신만의 방식과 연합된 방식을 수용해야 한다. 일에 있어서
부부는 개별성과 연합의 균형적인 관계를 추구함으로써 가정생활의 책임을 적절히 공
유하며 나누어야 한다.
부부는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재능과 자질을 존중하고 돌봐주어야 한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저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특별한 부르심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된다.49) 성숙한 사랑의 단계에 접어들면 두 사람은 참 사랑의 동
반자가 된다.50) 연합은 남편과 아내가 두 장의 종이 가운데 아교로 한데 붙여 놓은
한 장으로 만든 종이와 같아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무 것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의
미이다.51) 이를 분리하려고 한다면 둘 다 찢기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 연합된 남편
과 아내를 분리시키려고 한다면 둘 다 상하게 된다. 연합은 사랑이며 하나의 결정을
내린 사랑이다.52)
연합을 방해하는 것으로 삼각관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는 배우자가 상대 배
우자에게 마음의 일부를 거두어 바깥으로 돌리는 경우이다.53) 연합의 반대는 이혼이
다. 이혼은 마치 톱을 가지고 어린 아이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 가운데로 가르는 것
과 같다.54) 로우렌스 크랩 주니어(Lawrence J. Crabb, Jr.)에 의하면 연합은 친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성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하여 깊은 인격적 친밀을 경험하는
것이다55)라고 말한다. 연합은 서로에게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서로를 사랑
하고 인정하는 안정감과 중요하게 여기는 중요감이 필수 요소로 존재해야 한다.
연합하는 가운데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인
49) Garland and Hassler, 부부의 삶, 18.
50) 정태기, 위기와 상담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5), 53.
51) 양은순, 사랑과 행복에의 초대, 24.
52) Trobisch,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28.
53) Hanry Cloud and John Townsend, No 라고 말할 줄 아는 남편과 아내 (Boundaries), 김
진웅 역 (서울: 좋은씨앗, 2001), 190. 저자는 삼각관계를 만들지 말라고 경고한다. 몇 가지 삼
각관계 중에서 “아내보다 부모에게 시간과 정성을 더 많이 쏟는다”고 주장한다.
54) Cloud and Townsend, No 라고 말할 줄 아는 남편과 아내, 27.
55) Lawrence J. Crabb, Jr., 결혼건축가 (The Marriage Builder),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
199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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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감(security)과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중요하고도 지속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느낌인 중대성(significance)이다.56)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근거로 하
여 신약성경은 교회와 복음의 연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
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한 에베소서 4장 4
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처럼 성경은 교회의 연합에 대해 명확하고도 확고한 근거를 제
시하고 있다.57)
연합이 믿음의 통일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믿음이 사랑의 연합의 시작이요 끝이
며, 결국 그 유일한 규범이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연합을 명할 때에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하는 가운데 우리의 의지가 또한 그리
스도 안에 있는 상호 간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요구된다는 점을 기억
해야 한다.58)
연합은 성령에 의해 이루어진다. 성령은 연합의 요점이다.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
고, 우리를 그 몸에로 세례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을 소유한다. 연합
을 실천함에 있어서 실제적인 연합에는 겸손과 사랑이 요구된다. 하워드 스나이더
(Howard Snyder)는 “교회 연합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되게 하는 것이
다. 또한 복음의 확실한 전달이며, 이러한 진리 안에서의 연합은 믿음 안에서의 연합
과 삶의 연합, 다시 말해 정통적인 교리와 정통적인 관례와의 연합을 의미한다”고 말
한다.59)
연합은 부부의 개성이 무시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과 다양
성이 있다는 사실을 존중하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연합이다. 다
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일치만을 강조한다면 교회는 개성을 말살해 버리는 획일적 교
56) Crabb, 결혼건축가, 26. Crabb은 영적 연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인격적인 필요도 요구
됨을 말한다. 인간을 단순히 육체적 존재뿐만 아니라 인격적 존재로서 가지는 필요를 말한다.
57) Howard Snyder, 그리스도공동체 (Community of The King), 김영국 역 (서울: 생명의 말
씀사, 1987), 229.
58) John Calvin, 기독교강요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원광연 역 (서울: 크리스
찬다이제스트, 2003), 52.
59) Snyder, 그리스도공동체, 2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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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된다.60) 반면에 일치를 배제하고 다양성만 강조하면 모두가 자기의 개성만을 주
장하게 되고 그 결과 공동체를 해치게 된다. 즉 교회는 공동체로서 일치된 모습을 잃
게 되고 신자들은 자신의 개성만 주장하게 되어 개개인 성도들로 구성된 꽃다발과 같
은 교회가 된다. 이들의 특징은 성도들이 교회 전체의 사명은 외면하고 개인적인 사
명만을 생각한다는 것이다.61)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으며(롬 12:5) 몸은 하나이지만, 팔, 손가락, 귀, 눈 그리고 몸의
온갖 다른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으며, 각각은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독특하게 활동
한다. 부부는 하나이면서 둘이다. 연합은 부부의 기초이며, 다양성은 부부의 활동이다.
폴 스티븐스는 부부는 다양성과 일체에 정도에 따라 유아기 부부, 획일적 부부,
꽃다발 부부, 건강한 부부로 부부의 종류를 구분하여 설명 한다.62) 건강한 부부를 만
들기 위해서 부부가 가지는 다양성을 획일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며, 서로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부부가 서로 다양성만 강조하면
꽃다발 부부가 될 수 있다.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일치감이 결여된다. 이런 과정을 거
치면서 부부는 각각의 개성과 인격을 가진 존재임을 인식하고 건강한 부부로 성장해
야 한다. 한 부부로서 연합을 위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는 조합체이며 공동체이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은사들을 활용하고 있다.
부부들이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만약 부부들이 조화를 이루
지 못한다면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며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연합하기 위해서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자신의 역할을 조화롭
게 감당해야 한다. 이로서 헌신과 겸손과 사랑이 실천되어 조화롭게 되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배우자가 비그리스도인 배우자에 의해 불결해지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비그리스도인 배우자가 그리스도인 배우자에 의해 거룩해진다는 적극적인 신
학적 이해를 가지고 혼합결혼 상태의 부부를 설명한다.63) 연합은 배우자가 각각의 동
등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남녀가 결혼하면 남녀가 공히 상대방을 성적으로 소
유하는 것이다. 그것도 아주 배타적인 관계 속에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를
60) Paul Stevens and Phil Collins, 평신도를 세우는 목회자 (The Equipping Pastor), 최기숙
역 (서울: 미션월드라이브러리, 2007), 69.
61) Stevens and Collins, 평신도를 세우는 목회자, 70.
62) Stevens and Collins, 평신도를 세우는 목회자, 70 참조.
63) 김세윤, 하나님이 만드신 여성,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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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고 다른 이성을 취하면 배우자에 대한 성적 주권을 침범하는 것이다. 이는 연합
을 깨는 간음하는 것이다. 김세윤 박사는 예수의 “간음한다”는 말 속에는 여성의 권리
에 대한 동등한 인정이 들어 있음에 유의해야한다고 지적한다.64)
우리는 부부가 건강한 연합을 만들어 가야 함에 있어서 부부에게 더 구조적인
연합이나 더 나은 조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가정 안에서는 부부의 연합과 부부에
대한 비전과 사역이 더 필요할 뿐이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부부의 영적 은사들을 조
화롭게 활용하기 시작할 때에만 참된 영적 연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65)
3. 한 몸 됨
신약 성경에서 예수께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66)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됨은 실재 하는
삶이다. 실제로 하나 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혼의 모습이다.67)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육체적인 결합이다. 또 한 몸이나 물질적인 소유물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사상, 감정, 즐거움과 고뇌, 소망과 두려움, 그들의 성공과 실패까지
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결혼의 가장 큰 신비이다.68)
김세윤 박사는 하나님의 “한 몸” 만들어 주심에 의거하여 이혼을 막고 동시에
‘일부일처제’를 창조의 원리로 삼음으로써 ‘일부다체제’가 가져오는 여성의 종속과 여
성의 재산화, 남편의 소유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69) 이는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인다면 여성을 종속화하거나 소유
64) Ibid., 35.
65) John Macarthur,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The Church: The Body of Christ), 한화룡 역
(서울: 두란노, 1993), 19
66) 막 10:7-8;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
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
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
누지 못할지니라” (마 19:4-6). 사람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누지 못함을 말씀한다. 이혼이라
는, 서류적으로 부부가 나누어지는 듯한 현실에 대해 기독인들은 부부의 한 몸 됨에 대한 의
식이 필요된다.
67) Cloud and Townsend, No 라고 말할 줄 아는 남편과 아내, 109.
68) Trobisch,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30.
69) 김세윤, 하나님이 만드신 여성, 32.
23
물처럼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에게 한 가지로 같은 가치를
허락하시고 부부를 통해서만 한 몸 될 수 있다.
성경에서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하나 됨 안에서의 솔직함이다. 벗었으
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친밀함, 대담함, 용납, 연약함, 다가서기 편안함, 자유,
흥분 그리고 순결함이다. 대부분의 부부들은 가장 좋은 친구이자 후원자, 당신의 정신
적 동반자가 되어 줄 누군가를 찾고 있다. 앞으로 겪게 될 불가피한 갈등 때문에 상
대방에게 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용납해 주는 부끄럼 없는 관계의 가능







부부는 결혼함으로써 떠남과 연합 그리고 한 몸 됨의 세 가지 요소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이로서 부부는 진정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는 사랑
이며 사랑의 최종 목표다.71) 연합하므로 남편과 아내는 마치 두 장의 종이를 붙여 한
장으로 만드는 것과 같이 결합되어 이제는 둘이면서도 한 몸을 이루어지는 것이 육체
적인 결합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72)
이상으로 가정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성경은 가정의 근본
을 말한다. 건강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 조직의 가장 기본적이며 기초 단위인
70) Stanley 외, 세상에서 가장 실제적인 결혼생활 지침서, 34.
71) Cloud and Townsend, No 라고 말할 줄 아는 남편과 아내, 109.
72) Trobisch,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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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와 가정의 성경적 이해가 필요하다. 바른 성경적 부부교육이 다변화하는 사회구
조와 변화 속에서 실시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고 본다. 다음 장에서는 점
점 다양해지는 사회구조와 변화가 주는 다양한 가정의 변화와 그 가운데 나타나는 위




본 장에서는 현대 가정의 변화가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 가정에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가 가정의 다양한 구조와 형태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살펴본 후에 가정
의 변화에 따른 가정의 파괴 원인이 되는 현대 가정에 닥친 위기의 문제들이 무엇인
지 논의하고자 한다.
제 1 절 가정의 구조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정형태
현대 서구 사회가 물질과 과학 문명의 극치를 이루고 있으나 붕괴하는 사회로
표현되는 것은 교회의 붕괴 때문이며, 이는 가정 붕괴에서 시작된 것이다.73) 이런 관
점에서 가정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가정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가정의 다변화는 1세대, 2세대, 3세대(4세대)와 1인 가족 구
성의 특성을 가진다.74)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 가족 구성원 변화에 큰 영
향을 끼쳤다. 가족 구성원의 변화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국내결혼 및 외국인 노동자등
여러 경로로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들로 인해 외국인거주자가 150여 만 명 살아간다고
한다(통계청 2016년 기준).75) 인구동향의 월 분기 통계에 의하면 40% 가정의 부부들
이 결혼한 이후 이혼을 경험한다.76) 결혼과 함께 늘어가는 이혼도 가정의 구조변화의
73) 김종환, 가정사역의 이론과 실제, 29.
74)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구성을 참조하라. 1세대는 부부와 가구주와 미혼형제자매, 2세대
는 부부와 미혼자녀, 부와 미혼자녀, 모와 미혼자녀, 부부와 양친, 부부와 미혼자녀와 부부미혼
형제자매, 조부모와 미혼손자녀, 한조부모와 미혼손자녀, 3세대는 부부와 미혼자녀와 양친, 부




큰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이 겪는 힘겨움은 배우자의 부정, 정신적, 육체적 학대
와 가족 간 불화, 경제 문제, 성격차이, 건강문제 기타 등이다.77)
핵가족은 가족 간의 개인의 개성과 자신의 생활을 중요시한다. 반면에 대가족은
부부와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이 사는 3세대 가정과 그 이상의 가정을 의미한다. 가
업을 중요시 여기며 가정의 규칙과 구성원간의 화목을 중요시 여기는 가족이다.
가족의 수는 예전에는 3대가 가족의 기본을 이루는 대가족이 이상이었으나, 오늘
날에는 2대가 가족의 기본을 이루는 핵가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과거에는 가사의 분
담에 있어서 가장인 아버지는 바깥의 일을 하고 어머니는 집안의 일을 돌보았다. 하
지만 오늘날에는 부부가 모두 직장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집안일을 서로 나누어
하는 경우가 많다. 식사에 있어서도 가족끼리 식사를 할 때 남녀가 같이 상을 받지
않았으나 오늘날에는 가족 모두가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한다. 일은 남녀의 역할과 하
는 일이 구분되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다.
가정의 기능은 자녀를 낳아 사회적인 구성원을 만드는 자녀 출산의 기능과 생산
과 소비를 하는 경제적 기능과 아이가 독립할 때까지 기르고 사회화시키는 양육의 기
능과 어린이의 기본적인 인격형성을 담당하는 교육의 기능과 휴식과 가정에서 함께
나누는 오락의 기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다양한 가정의 형태
가. 1세대 가족
1세대 가족은 부부만 살거나 형제끼리만 사는 가족을 말한다.
나. 2세대 가족
2세대 가족은 부부와 그 자녀가 함께 사는 가족이다.
76) 2017년 6월 기준 한국 전체 혼인 22,300건에 이혼의 건수는 9000건이다.
77)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의 연령(5세)이혼 사유별 이혼을 참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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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세대 가족
3세대 가족은 조부모, 부모,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이다.
라. 독신가족
독신가족은 혼자서 사는 경우이다. 독신이란 미혼뿐 아니라 이혼 및 사별을 포함
하는 개념으로서 흔히 생각하는 바와 같이 독립적인 거주공간에서 혼자 살아가는 경
우뿐 아니라 성인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면서 미혼으로 살아가는 경우 및 한부모인 채
로 미성년 자녀들과 살아가는 경우도 독신의 범주에 포함된다.78) ‘나홀로가족,' '1인
가족'이라고도 하며,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형태이다. 결혼을 원하지 않거나 결
혼 시기를 늦추고자 하는 사람들, 사회적, 문화적 편견을 깨 싱글 여성 또는 세상의
모든 1인 생활자의 삶이 온전하게 평가받고, 삶의 다양성을 제대로 보장받았으면 비
혼(非婚)가족79)이다.
마. 결손가족
결손가족이란 보통 부부 중 어느 한편이나 또는 쌍방이 사망, 이혼, 유기, 별거
등의 원인으로 인해 일반가족에 비해 물질적, 정신적 안정을 상실하였거나 또는 가족
의 기본적 기능의 상실을 초래하는 가족이다. 결손가족에는 모자가족, 부자가족, 아동
가족, 고령자가족을 들 수 있다.80)
78) 중앙일보 사설, “비혼가족도 가족,” 2014년 2월 10일자, 종합 30면.
79) 김혜영, 선보영 외, 비혼 1인 가구의 가족의식 및 생활실태 조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
원, 2007).
80) 김익균, 가족관계학 (서울: 교육과학사, 2008), 234. 13과에서 현대사회의 가정문제에서 비
정형적 가족을 소개한다. 비정형적 가족은 과거에 우리가 인식해온 정형적인 가족의 반대되는
용어이다. 정상적인 결혼을 통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하든지, 계약결혼 등의 현대사회에서 발생
되는 가족유형이다. 예를 들어 동성애가족, 기러기가족, 동거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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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타가족
현재는 다양한 가족 및 가정의 형태를 형성한다. 혼인, 혈연, 입양이라는 가족 및
가정을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가족 및 가정 형태가 나타난다. 외둥이가정,81)
노인가정, 이혼가정, 재혼가정, 한부모가정, 국제결혼 가정,82) 미혼모가정, 소년소녀가
정, 입양가정, 장애인가족, 폭력가정, 중독가정,83) 졸혼가정(결혼을 졸업한다는 뜻)84)이
다.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은 대가족제도에서 소가족제도로 이어져 왔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생활 형태는 가정의 모습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현대사회 가족변화의 주
요 원인은 공업화와 도시화이며 가족형태를 급속히 핵가족화 시키는데 영향을 주었
다. 기술적 경제적 원인 외에 이념, 이데올로기, 인구학적 요인이 가족변화와 깊이 관
련되어 있다. 가족형태의 변화는 가족이 수행해 온 변화를 활동주체, 능력의 상실과
가족 기능의 축소, 위기능력의 저하로 이어진다. 가족외부의 기능도 영유아의 보육문
제, 자녀교육, 신체장애의 보호, 고령자의 부양 문제 등이 전문서비스 기관에 위탁되
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가 전통적인 대가족형태로부터 민주적인 가족형태로 변
화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문제, 부모역할 포기, 자살, 청소년 비행, 세
대 간 단절, 이혼 문제, 가족해체 등의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른 가
족 문제의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 저소득 가정의 문제이다. 둘째, 결손
가정의 문제로 모자가족, 부자가족, 아동가족, 고령자가족, 이주가족 등의 문제이다.
셋째, 다자녀가족과 다문제가족이다. 넷째, 비정형적 가족문제로 동성애가족(호모, 게
81) 외둥이(only child)의 사전적 의미에서 의한 것이며 교육학대사전에는 “외둥이는 부부 사
이에 하나밖에 없는 어린이”를 의미한다.
82) 김혜경 외, 가족복지론 (서울: 공동체, 2011). 가정의 형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다양한 가족과 가족복지실천 참고하라.
83) 박성석 외, 가족복지론 (서울: 양서원, 2010). 장애인가족, 폭력가정, 중독가정의 자세한 내
용은 책을 참조하라.
84) 스기야마 유미코, 낡은 결혼을 졸업할 시간 졸혼시대, 장은주 역 (서울: 도서출판 길벗
2017)을 참조하라. 소츠콘(卒婚：そつこん)은 졸혼시대(2004)에 처음 등장한 신조어다. 이혼과
는 조금 다른 의미로,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서로의 삶을 터치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삶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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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커밍아웃)이 계속 증가해 가고 있다. 또한 기러기 가족의
문제도 심각하다. 다섯째, 다문화 가정의 출현이다. 세계화, 개방화로 국제결혼의 증가
는 이주자, 외국인 노동자 등 많은 외국인들이 유입되었고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
로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영암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동거가족 문제 또는 한 부모 가족문제로 가족유형
은 새로운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가족형태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가족의 아
픔이 사회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85)
제 2 절 가정에 나타난 다양한 위기들
위기란 지속적인 상태 속에서 급격한 변화를 의미한다. 위기는 개인이 중요한 삶
의 목표에서 장애에 직면하였을 때, 과거의 문제해결 방법을 통해서 그 장애를 이겨
낼 수 없을 때 발생한다.86) 다양한 가정 형태의 변화는 가정들이 서로 극으로 대치되
는 순간의 요소들이 위기가 된다. 노만 라이트(H. Norman Wright)가 저술한 그의 책
위기상담학에서는 위기의 요소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87)
(1) 위험한 사건(Hazardous event)
이 요소는 위기에서 결정에 도달하는 사건들의 연속적인 반응이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그를 도우려는 사람은 무슨 일이 발생
했는지 그 문제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나약한 상태(Vulnerable state)
모든 사건들이 위기를 초래하지는 않지만 문제에 봉착한 사람이
나약해질 때 위기 상황은 더욱 위험한 일이 될 소지가 있다. 육체
적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심리적으로 우울해지는 것은 위기에 대처
할 능력을 감소시킨다.
(3) 돌변하는 요소(Precipitating factor)
어떤 사람들은 극도의 상실이나 심장병에 걸려 있을 때에도 잘
견디다가 깨진 접시나 떨어지는 유리를 보고 극도의 불안한 상태
에 빠지게 되기도 한다. 이처럼 지푸라기 같은 것이 우리를 더욱
85) 김혜경 외, 가정복지의 의의와 가정의 형태에 따른 사정과 개입 (서울: 양서원, 2014) 참조
바람.
86) 박성석 외, 가족복지론 (서울: 양서원, 2010), 323.
87) Norman Wright, 위기상담학 (Crisis Counseling), 전요셉, 황동현 역 (서울: 쿰란출판사,
199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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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다.
(4) 활성적 위기 상태(State of active crisis)
한 개인이 더 이상 어떤 상황에 대처해 나가지 못할 때 위기가
활성적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에는 몇 가지 징후가 나
타난다. 고통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심리적이든 생리적이든 혹
은 두 가지 다 일수도 있다. 이는 우울, 두통, 걱정, 각혈 등을 수
반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가정에서의 모든 능률이 떨어지는 시기는 가정 위기의 순간이다. 위험한 문제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클수록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때 반응은 작아진다.88) 가
정에 닥친 현실의 문제가 크게 다가오고 부딪칠수록 경악이나 패배의 태도를 보이게
된다. 자신은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패배했다는 생각
에 압도되어 우왕좌왕하게 된다.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려는 상황으로부터 울부짖음과
걱정이 발생된다. 이는 고통의 환경으로부터 구제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때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고 멍한 상태에서 이상한 방
법으로 반응하며 다소 광란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며 단순히
자신이 처한 곤경으로부터 구제되기를 바라게 된다. 이러한 위기를 발생하는 요소들
은 가정에 위기를 변화무쌍하게 발생시키고, 날로 심각해지고 더해지는 스트레스와
문제들도 부부의 위기의 위험 수위는 높아진다. 현대에 많은 위기의 요소를 가진 부
부들의 위기의 형태를 살펴보자.
1. 생활유형의 변화에 따른 부부의 위기
부부관계는 결혼이라는 제도로 이루어진 애정을 바탕으로 맺어진 관계로서 가정
의 기초가 되며 비혈연적이기는 하나 가장 밀접한 인간관계이다. 가정의 기능을 수행
하는 과정에서 안정과 지속성은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형제자매관계 등 원만한 가
족관계에서 형성되며 그 중에서도 부부관계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
다.
우리의 삶 중에서 결혼생활만큼 갈등을 야기 시킬 소지가 많은 관계는 없을 것
이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 부부는 집, 자동차, 돈, 주방, 치약 등 모든 것
88) Wright, 위기상담학,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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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게 된다. 항상 서로의 습관이나 행동에 부딪히게 된다. 부부는
서로의 가치관이나 목표를 나누고 일상생활의 크고 작은 일까지 기본적으로 서로가
동의하는 선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에 있어서 부부는 부분적으
로 그들의 의견 차이와 마찰을 경험하게 된다. 결혼생활은 가장 기대가 크고, 상처가
심하며, 다양한 욕구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배우자를 강하게 사랑하기도 하며
동시에 미워하기도 한다. 많은 관계에 스트레스가 온다.89) 부부관계의 위기 역시 이
관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서로 언약을 맺고 결혼을 하는 부부들이 늘 행복하게 살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가장 헌신적인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필요와 가치관,
마찰을 일으키는 생활 유형에서 오는 도전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로 다른 환경
에서 자란 남녀가 관계를 형성하는 결혼은 불완전한 두 개체가 만나서 하나의 성숙한
그리고 완전한 개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다.90) 부부는 마치 다른 두 개의
문명들처럼 다른 문명들의 힘과 문화의 관계는 문명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특성으
로 나타난다.91) 노력하는 과정과 문명의 차이가 스트레스로 작용하며 위기가 도화선
이 된다.
서로에게 위기를 만들어주는 기회자가 되는 부부는 욥의 아내처럼 믿음의 순수
성이 시험당하는 시험거리로 마귀에게 악용될 수 있다.92) 하나님의 아이디어에 의해
창조된 부부는 반드시 아름다워야 한다. 그러나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많은 부
부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모두를 압박하는 그 변화들과 곤란한 역경 가운데 있다.93)
문제는 역경을 만들고 이에 시험으로 다가오는 위기가 생긴다. 왜 결혼하는지, 자신들
이 결혼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 대부분의 부부들은 건강
한 가정, 건강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초적 관점인 결혼을 제정하시고
89) Thoma Whiteman and Sam Verghese, 당신은 포로인가 프로인가, 스트레스 (The
Complete Stress Management Work Book), 전희영 역 (서울: 도서출판 프리셉트, 1996),
211.
90) 송정아, 결혼이 주는 의미, 12.
91) Samuel P. Huntington, 문명의 충돌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이희재 역 (서울: 김영사, 2003), 243.
92) 옥한흠, 나의 고통 누구의 탓인가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2), 76.
93) Gray R. Clolins, 가정의 충격 (Family Shock), 안보현, 황희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8),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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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94) 부부가 문제를 대할 때 문제
의 표면의 현상에 중심을 두면 핵심을 잃어버린다. 가장 기대가 크고, 다양한 욕구의
결혼생활은 그들의 배우자를 강하게 사랑하기도 하며 동시에 중개자 없이 미워하기도
하는 관계로서 다양한 변화가 스트레스인 위기다.95)
위기부부가 가지는 문제는 자신의 의사전달을 분열시킨다. 의사소통 방식이 방어
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진다. 의사소통의 문제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게 된다.
부부가 자신들의 문제의 방향성을 성적(性的)문제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는 가치관의
갈등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재정적인 문제로 표출되기도 한다. 의사전달의 실패는 항
상 각각의 배우자가 자신의 필요를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상대방의 필요를 무
시하는 것을 포함한다.96)
2. 문화차이에 의한 부부의 위기
결혼 생활은 기대와 실망과 적응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남편은 이러해야한
다’, ‘아내는 이러해야한다’는 사회의 통념적 기대와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부모에게서
보고 배운 부부의 역할에 따른 기대가 배우자에게 향한다. 일반적인 사회적 가치관에
따른 기대와 실망의 예는 수 없이 많다. 흔히 아내가 남편에게 ‘남자는 너그러워야 하
는데 쩨쩨하다, 남자는 말이 적어야 하는데 잔소리가 많다, 부지런히 돈을 벌어 와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게으르고 책임감이 없다’고 비난한다. 또 남편은 아내에게
‘애교가 없고 무뚝뚝하다, 살림을 규모 있게 못하고 돈을 낭비한다, 음식 솜씨가 없다,
머리가 모자라고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한다’고 비난한다. 그들은 사회 통념적인 기
대가 당연한 것이고 진리인 듯 생각한다. 왜냐하면 남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 통념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아
야 한다. 이혼의 가장 흔한 이유가 성격 차이라 하는데 사실은 가치관의 차이를 말하
는 경우가 많다. 부부가 다른 가치관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 상대방을 자신이
94) Garland and Hassler, 부부의 삶, 107.
95) Whiteman and Verghese, 당신은 포로인가 프로인가, 스트레스, 211.
96) Everett L. Worthington, 부부상담: 부부상담의 기독교적 접근 (Marriage Counseling: A
Christian Approach to Counseling Couples), 김병호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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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치관에 상대방이 무조건 따라 주기를 기대하고 그것
이 안 되면 나는 옳고 네가 틀렸다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와의 경험 역시 부부 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아버지를 좋아하는 딸은
남편이 아버지와 같기를 기대한다. 반대로 아버지를 싫어하는 경우는 남편에게서 아
버지와 유사한 점이 발견되면 과민하게 반응한다. 남자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일
반적인 갈등을 줄이는 기본 원칙은 상대방을 나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주체로 경험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
라는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배우자를 한 인간으로 가만히 바라보는 경험이 필
요하다. 그럴 때 우리의 욕구와 기대라는 프리즘을 통하여 보던 굴절 상이 아닌 상대
방의 고유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생긴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상호 작용에 근원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기대에 따른 실망과 분노에 의한 부정
적인 상호작용은 줄어들고 진심에서 나오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자라나게
된다.
3. 지위나 역할 변화 및 상실에 의한 부부의 위기
위기는 생활 가운데서 부부의 역할이 변화할 때도 나타날 수 있다. 일체감을 느
끼는 대상과의 관계가 위협을 받게 되면 위기의식을 느끼며 역할 변화와 상실의 변화
는 위기를 일으킨다. 자신의 삶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의 변화가 생길 때 위
기는 발생한다.97)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라 성년이 되어 배경이 다른 배우자를 만나
이제 섬겨야하는 상황이 되면서 역할이 달라지고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지위를 놓
아야 하는 상실은 마음속에 불안과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부부의 안전 체계는 부부
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사람들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가 새로운 상황의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 없이 살아가는 삶에 막막해져 버리는 위기 상태에 빠져들게 된다.98)
새로운 사람과 대면하게 될 때, 부부의 존재에 위협적인 인물 또는 위협적 사건
에 직면하게 될 때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99) 결혼과 고부간의 개입 같은 특정한 인물
97) Edgar N. Jackson, Coping with The Crisis in Life (N.Y.: J. Aronson, 1980), 13.
98) 정태기, 위기와 상담, 53.
99) Charles V. Gerkin, Crisis Experience in Modern Life (Nashville: Abingdon, 1980),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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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신의 삶 안으로 밀고 들어올 때 발생한다. 큰 위기가 아니더라도 조그만 위기가
쌓이고 쌓이면 결국 큰 위기로 폭발하게 된다. 지위와 역할을 상실하였거나 변화를
겪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다.100) 자신이 수 십 여년 긍지를 가지고 일해 온 직
장에서 몇 달 후면 결혼함과 동시에 퇴사한다고 생각했을 때, 자신의 생명도 끝나 가
는 것 같은 두려움과 함께 죽음도 생각하곤 한다. 인생의 변화는 빠를 수도 있고 점
차적인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정태기 박사는 결혼 상담을 하면서 발견하는 사
실은 위기가 특정한 어떤 사건에 의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조건들이
쌓이고 쌓여서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했다.101) 부부가 맞는 인생의 충돌과 상실과 다
양한 변화는 사람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아픔을 가져다주는 큰 변화도 있다.
4. 전통문화로 인한 부부의 위기
현대 기독교 가정 안에는 전통적 남성 우월주의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 장택조의
연구를 요약하여 보면, 기독교 전통문화에서의 여성을 바라볼 때 그는 “여성 차별”에
대해서 기독교 전통에서 여성차별을 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했다.102) 그 결과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전통에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은 남녀 차이를 두었다.
1세기 말 클레멘트는 결혼을 하는 것도, 독신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
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여성 통솔에 대해서는 혐오스럽게 생각했다.103) 중세 시대에서
는 흔히 여자들은 남자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했다. 535년 올린스(The Council of
Orleans)회의에서 여자는 약하기 때문에 안수를 할 수 없도록 결정하였다. 585년 메이
100) J. Paul Brown, Counseling with Senior Citizen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8),
72.
101) 정태기, 위기와 상담, 176-77.
102) 장택조, “성서적 동등성 모델에 기초한 부부대화 프로그램,” 5-18. 제 2장 여성차별 부분
에서 기독교의 전통 유대교의 여성 차별과 기독교 전통에서의 여성 차별과 한국교회 제도의
여성 차별을 기록하고 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한다면 제 2장을 참조하라; 이천선, “부부
친밀감을 위한 부부대화 개선 프로그램,” (Fuller Theological Serminary 목회학 박사학위논문,
2005), 75-99. 한국 가정사역자의 한국 가정의 현실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라.
103) Elizabeth Clark and Herbert Richardson, Women and Religion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7),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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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 종교회의(Council of Macon)에서는 여자들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해서 토론
을 벌이기도 했다.104)
그는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여성들의 교회 생활에서의 역할은 약간의 변화가 일
어났으나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말한다.105) 개혁주의자들의 결혼은 하나님에 의해
서 의도된 것이며, 여자와 성은 근본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보았다. 가정은 여성의 종
교적인 소명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었다. 루터는 결혼을 믿음의 학교라고 간주했다. 아
내들은 자신이 해야 할 많은 일들, 즉 자녀를 돌보는 일들과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일과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일들로 인식했다. 모든 개혁주의자들은 남자
는 가정의 머리라고 가정하였다. 그러므로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해야한다고 했
다.106)
그리스도께서 여성이 위치를 회복하였으나 교회의 역사 속에서 여성은 자신들의
위치를 유지할 수 없었고 계속해서 차별을 받아왔다. 현대 교회 안에서 여성은 70%
정도의 많은 성도의 비율을 차지한다. 그동안 많은 사역의 현장에서 부부관계에 대해
모든 부부들에게는 차이점들도 있고 유사점들도 있고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조화하
여 사는 부부는 없을 것이라고 하며 부부관계에 있어서 상이성과 유사성, 조화에 대
해 가르쳐왔다. 부부관계는 이 둘 중 어느 하나에 좀 더 기울어지게 마련이다. 부부관
계가 어느 쪽으로 더 끌리고 있는지 식별하기 위해서는 가정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통해서나 갈등의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했다.107)
전통문화 속에서 일반 가정뿐 아니라 기독교 가정에서도 여성의 위치는 차별 받
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교회는 전통적인 유교에 바탕을 둔 사고를 가지고 있어
서 성경적인 기초에서 남녀 관계를 보기보다는 차별적 요소가 보여 진다. 지금 부터
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남성교인이나 여성교인이나 모두가 똑같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실
제적 남성과 여성의 차별은 가정사역자들의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108)
104) Andrew Anderson, 남성과 여성 (Men, Women and Authority), 이은순 역 (서울: 기독
교문서선교회, 1999), 33.
105) 장택조, “성서적 동등성 모델에 기초한 부부대화 프로그램,” 11.
106) Ibid.
107) Garland and Hassler, 부부의 삶, 99.
108) 이천선, "부부 친밀감을 위한 부부대화 개선 프로그램," 75-99. 한국 가정사역자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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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와 가정사역의 저자 엄예선 박사는 한국 가족의 가부장적 가족관계에서
의 여성의 위치와 전통 가족의 부부관계를 전통 사회에서는 모든 개인의 삶이 가계를
유지, 번영, 계승시킴 등 가족의 목적 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결혼도 그 목
적을 위한 과제들, 곧 아들을 낳고, 제사를 잘 지내고, 부모를 잘 봉양하고,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는 한 방편으로 보았다. 이로서 전통 가족에서 부부관계는 갈등의 관계는
아니었으나 동시에 친밀한 관계는 더더욱 아니었다.109) 부부간의 거리감에도 불구하고
부부간의 의무와 역할과 도리가 매우 중요시 되었으나 현대에 전통문화에 고통을 겪
는 부부들에게 위기는 더욱 심화되어진다.
이상으로 현대 가정의 변화에 대하여 가정에 나타난 다양한 구조와 이에 따른
가정의 위기와 가정에 전통에 나타난 부부의 차별로 인한 갈등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성장을 위해서는 가정교육이 필요하며 가정을 이루는 부부의 교
육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가정의 현실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라.
109) 엄예선, 한국교회와 가정사역,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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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지역교회의 가정사역 활성화를 위한 부부교육의 필요성
본 장에서는 한국교회와 미국 내 한인교회와 미국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부
교육의 현황을 살펴본 후에 지역교회의 가정사역 활성화를 위한 부부교육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제 1 절 한국교회 부부교육의 현황
현재 한국교회에서 가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가정사역의 부부교육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각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부교육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에서는 부부사역을 위해 새가정훈련학교를 개설하여 교육하고 있
다.110) 지구촌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정훈련학교는 지난 1998년 가을, 이동원 목사의
지도아래 가정사역 팀 주최로 제 1기를 시작하여 그간 총 26기에 걸쳐 수많은 가정의
수료생을 배출한 가정사역 프로그램이다.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상의 작은 천국
인 가정의 원형과 사명을 발견하고 구현하기 위한 성경적 가정훈련 프로그램이다. 9
주 동안 아래 주제에 따라 강의와 워크숍 과정을 마친 후 1박 2일의 사랑의 순례로
순례의 여정을 떠난다.
새가정훈련학교의 목표는 첫째,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운다. 둘째,
우리의 가정을 성령으로 새롭게 한다. 셋째, 우리의 가정을 이웃에게 축복을 나누는
110) 지구촌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였음. http://www.jiguch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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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 강의 내용에 있어서는 성서적 가정관, 창조적 자아상, 성서
적 부부생활, 성서적 자녀양육, 창조적 대화생활, 창조적 성생활, 성서적 고부관계, 창
조적 중년기, 노년기 그리고 가정사역 멘토링 (10주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사랑의 순례는 새가정훈련학교를 이수한 부부로서 타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열린 사랑의 순례와 구분된다. 사랑의 순례는 1박 2일 동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자신과 배우자와의 관계를 돌아보고, 사랑과 섬김을 통해 체험적으로 참다
운 부부됨을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프로그램 특성상 강의 내용은 비공개로 진
행된다.
신혼부부교실은 결혼 5년 미만의 자녀가 없는 부부들을 위한 실제적인 강의와
결혼생활의 선배가 되는 사려 깊은 조장 부부들의 섬김, 진솔한 신혼생활의 일대일
나눔을 통해 신혼기의 갈등 극복과 지속적인 결혼생활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다.111)
강의 주제로는 성경적 가정의 비전과 창조적 대화생활과 대화생활의 실제와 창조적
성, 성서적 가정경제, 가족관계 워크숍, 부부 영성훈련을 가르친다. 그러므로 부부로서
서로 섬김을 하는 가정되길 소망하고 있다.
2. 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에서 실시하는 부부사역 현황112)을 살펴보자. 사랑의교회의 가정사역
담당자는 이의수 목사(2011년 2월 4일)이다. 가정사역은 제자를 재생산하는 훈련의 공
동체로서 훈련내용은 결혼준비교실, 부부태교교실, 사랑의 순례, 아바러브스쿨이 있다.
결혼준비교실113)에서는 “사랑.Com”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돕는 배필을 찾는 일을 끝
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두 사람이 함께(Com)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로서
(Companion) 차이를 헤아려 사랑하며, 사랑의 대화를(Communication)통해 사로를 존
중하고, 주의 계명을(Commandment)따라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행복한 믿음의 공동
체(Community)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교육과정을 통해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을 위해서 성경적으로 가정을 만들어가고 부부관계를 준비하도록 돕
111) 지구촌교회 홈페이지(http://www.gmcfm.org/sub2/sub2_3.html) 참고하였음.
112) 사랑의교회 홈페이지(http://ministry.sarang.org/) 참고하였음.
113) 사랑의교회 홈페이지(http://disciple.sarang.org/) 참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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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훈련 프로그램이다. 일반적으로 교육기간이 1년에 3번 정도 교육을 한 번에 4주로
실시된다.
부부태교교실114)은 사랑으로 잉태되는 순간 완전한 생명체인 태아를 엄마, 아빠
가족들이 한 사람의 인격체로 환영해 주고 기뻐해 주며 사랑해 주는 법을 배울 수 있
다. 태중에서부터 주의 말씀과 부부사랑으로 지혜로운 믿음의 자손을 출산할 수 있도
록 돕는 부부태교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성경적 자녀관(행복한 부
모 되기 위한 첫 걸음), 성품태교(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성품교육), 음악태교(찬양
가운데 성장하는 행복한 태아), 생명의 신비와 출산의 과정, 매주일 미니특강: 아빠와
함께하는 부성태교를 교육 등을 통해 부부가 되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
하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부 훈련을 활성화 하고 있다.
3. 창훈대교회
창훈대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정을 위한 부부사역과 훈련 현황을 살펴보자.
가정사역은 2003년부터 본 연구자(임철민목사)와 사모(김복순전도사)로부터 가정사역
이 출발되었다. 가정사역은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부부성장학교는 부부
들이 알아야하는 성경적 배경과 부부로서 가지는 남녀의 차이, 대화기술 등 기초 사
항의 내용들이다.
교육과정으로는 부부성장학교 초급반을 운영하였다. 부부들은 초급반에 등록하여
12주 과정을 통하여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 12주 교육을 한 후 1박 2일로 부부수련회
를 가졌다. 교육의 내용은115) ‘1강 이제 - 새로워져야 합니다, 2강 가정 -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3강 애정과 존경 - 가정을 세우는 두 기둥입니다, 4강 차이 - 다를
뿐 틀린 것은 아닙니다, 5강 자아상 -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6강 대화 -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 됩니다, 7강 성(性) - 성공(性功)하고 사셔야죠, 8강 부
부싸움 - 잘 하고 삽시다, 9강 자녀양육 - 아무리 바빠도 부모노릇은 하고 살아야죠,
114) 사랑의교회 홈페이지 (http://disciple.sarang.org/) 참고하였음.
115) 교재는 송길원의 하이패밀리 부부성장학교 교재를 이용했다. 이 교재는 지도자과정 중에
사용된 교재이다. 지도자과정을 이수한 자들은 이 교재를 사역하는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
록 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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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강 돈 - 애정의 척도랍니다, 11강 예배 - 축복의 통로입니다, 12강 세상 -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로 훈련과 교육과 양육을 실시하였다. 부부성장학교 초급을 이수한 부
부들에 한하여 부부성장학교 중급을 실시하였다. 부부성장학교 초급과정을 마치고 나
면 초급과정을 이수한 부부들을 중심으로 성경 중심적 부부관계와 부부 상담적 이론
과 실제를 훈련하는 중급과정을 실시했다.116) 교과내용으로는 ‘1강 결혼과 가정, 2강
남편과 아내의 역할, 3강 부부대화와 갈등처리, 4강 결혼과 자아상의 치유, 5강 건강
한 가정, 병리적 가정, 6강 중년기 위기와 상담, 7강 가정과 여성’이며, 7강좌의 강의를
통하여 부부에 대한 실제적 내용을 다루었다. 창훈대교회에서 실시한 성경적부모교실
에서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필요한 역할을 교육한다. 또한 부부가 자녀에 대하여 교
육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돕는다.
교회마다 가정을 위한 훈련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고 실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사역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또한 가정신학에 대한 정립과 가
르치는 자의 훈련이 교단마다, 교회의 리더마다 다르다는 사실이 더욱 쉽지 않음을
일깨워 준다.
제 2 절 교회에서의 부부에 대한 가르침
1. 지구촌교회의 가정사역
지구촌교회의 가정사역에 있어서 부부관계에 관한 신학관을 살펴보자. 지구촌 교
회에서 부부관계에 관한 신학적 가르침에 대해 이동원 목사의 설교를 통해 분석하고
자 한다. 이동원 목사(침례교 지구촌 교회 원로목사)는 현재 목회자 중에 남편과 아내
의 역할에 대해서 그의 저서 가정행정에서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면 남편의 리더십
과 함께 아내의 순종을 강조하고 있다.
아내의 책임을 살펴보면 “복종하라”고 하셨는데 이 복종은 결코
노예적이고 일방적인 굴종을 뜻하지 않는다. 에베소서 5:21에 보면
116) 온누리교회 이기복 교수의 강의내용과 본인이 백석상담대학원에서 배운 학문적 내용을
추가하여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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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를 경외함을 피차에 복종하라”117)고 하셨기 때문에 일방
적 복종을 아내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부부가 서로 존중하
고 복종해야 한다는 걸 강조한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특별히
아내에게 순종의 책임을 강조하셨을까? 또한 아내는 어떻게 순종
의 책임을 이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보다 남편을 가정의 리더로 삼기 위함이다.
그런데 남편이 가정의 리더가 되려면 리더십이 있어야 하고, 따라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리더의 권위가 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118)
이동원 목사는 상호복종의 구절을 아내가 남편에게 더 순종해야한다는 순종의
책임을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남편을 가정의 리더로 삼기 위함이다”라고 말한다.
리더가 되려면 따라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아내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므로, 리더가 되려는 자에게 따라 주어야 하는 리더십
의 해석은 아내의 존재는 남편과 상호 평등한 존재로 보기 보다는 남편의 리더십에
따르는 보조적 역할의 존재로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천선은 자신의 논문 “부부 친밀감을 위한 부부대화 개선 프로그램”에서 이동원
117) https://vimeo.com/97635999를 참고바람. 이 내용은 2013년 5월 5일 경기대 주일예배 “에
베소에 전해진 가정복음”의 제목으로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의 설교이다. 이
설교의 한 대목을 들어보면 이동원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남
편에게 복종하라” 감동되지 않습니까? 22절에는 21절이 있다는 사실이에
요. 21절 때문에 힘든거에요. 자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
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아내들보고 복종하라
고 그랬어요. 결코 아내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피
차에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
할 뿐 아니라 남편이 아내에게도 복종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자녀가 부모들에게 복종 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을 존중하고 자녀
들을 받아들이고 복종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부부관계에 대한 가르침과 달리 이 설교에서는 남편의 리더십을 세워주기 위하여 아내
가 더 복종해야 한다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동원 목사는 설교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22절입니다. 감동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1절 때문에 힘듭니다.”라는 내용은
일부 청취자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과연 이분이 동
반자적 모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동등성 모델을 받아들이는가? 둘째, 이 부분은 그 교회의
여성 신도들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 셋째, 남성 신도들에게 이런 설교는 어떤 메시지를
주나?“이다.
118) 이동원, 가정행전 (서울: 규장문화사, 1998), 1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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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는 ‘상호복종을 강조하면서 아내가 남편이 더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남편이 가정
의 리더이기 때문이다’고 말한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지만 남편이 가정의 리더
로서 권위를 갖게 된다는 해석은 아내의 존재는 남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비주체적
인 존재로 보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한다.119)
2. 사랑의교회의 가정사역
사랑의교회 가정사역의 부부관계에 관한 신학관을 살펴보자. 옥한흠 목사는 자신
의 저서 ‘예수 믿는 가정 무엇이 다른가?’에서 남편과 아내의 위치를 분명하게 아래와
같이 말한다. “가정생활의 위치상 분명히 남편이 우선입니다.”120) 아내는 자기 자리에
서 가장 아름답다고 말한다.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
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아내의 위치는 무엇입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엡 5:23) 이 말씀에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의 위치는 남자 다음이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여자의 위치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 9절은 이 사실을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
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고전 11:8,9). 이 말씀은 남녀의
위치를 정확하게 규정해주는 말씀입니다.121)
옥한흠 목사는 남녀의 위치를 규정하고 있다. 특별히 그 이유를 창조의 순서에
의해 그 위치가 결정되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122) 또 남자의 위치가 앞서는 이유가
있는데 창조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123)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의 원대한 목적을 두고 남자를 창조
119) 이천선, “부부 친밀감을 위한 부부대화 개선 프로그램,” 95.
120) 옥한흠, 예수 믿는 가정 무엇이 다른가? (서울: 두란노, 1991), 103.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니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하나님이 남자를 돕
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신 목
적은 남자를 창조하신 목적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
자를 창조하신 목적이 더 앞서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 다음의 위치
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124)
옥한흠 목사는 남자와 여자에게 위치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 이유를 창조하신
목적이 더 앞서기 때문이라고 말한다.125)
여자는 여자 위치에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데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남녀가 평등하
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생략)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합니다. 그러나 평등이라는 말
과 동등이라는 말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인격이 평등해도 남녀가 동등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남자에게는
남자의 위치가 있고 여자에게는 여자의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옥한흠 목사는 남녀는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평등과 동등을 다
르게 사용하고 있다. 남녀는 차이가 있다. 서로가 가지는 위치가 있다고 말하므로 논
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면 모든 영역에 있어서 동등
함을 인정해야한다. 죄를 범한 이후의 평등하지 않은 삶과 평등하지 않은 위치를 가
르치고 배우기보다 원래 죄를 범하기 이전의 하나님 앞에 있던 남녀의 동등한 삶을
가르쳐야 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훈련 하는 삶이 보다 나은 성경해석이다.
옥한흠 목사는 한 설교에서 아내와 남편의 위치를 말한다. 이에 설교 내용을 소
개한다.
아내의 위치/아내의 위치는 어떤 위치입니까?
(중략)
아내들은 비록 남자들이 탈선하고 제 구실을 못한다 할지라도 성
경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편리한대로 남편의 위치로 자
신의 위치를 바꿔선 안 됩니다. 남자가 어떠하든지 일단 결혼을
124) 옥한흠, 예수 믿는 가정 무엇이 다른가? , 105.
125) Ibid., 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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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그 남자는 가정의 머리로서 가정의 대표자이며 리더자이고
가정의 보호자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질서입니다.
(중략)
아내의 우선 순위/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하는 의무가 많이 있지만
가장 시급하고 우선순위에 놓아야 하는 일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22절)입니다.
사도 바울시대나 지금이나 가정의 많은 문제점들이 아내가 남편에
게 복종을 잘하지 못하는 데서 생깁니다. 겉으로는 복종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남편을 존경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종하지 않
습니다. 시대가 점점 변해감에 따라 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
내들에게 성경은 "자기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
씀하십니다.
(중략)
아무리 여자가 유능해도 여자의 위치에 서야 합니다. 이 위치에
있을 때 여자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무리 남자가 흠이 많고 결
함이 많아도 남편의 위치에 세워줘야 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오직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
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해 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126)
여자는 아무리 유능해도 여자의 위치가 있다고 말한다. 남자가 흠이 많고 결함이
많아도 남편의 위치에 세워져야 한다고 설교한다. 설교를 통해 나타나는 부부의 위치
에 대한 신학적 개념은 아내보다 남편의 우선순위로 말하고 있다. 옥한흠 목사는 자
신의 저서 “다락방 성경공부 교재”(창세기 편)에서 가정의 시작 5번 질문에 “아내가
돕는 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분상의 종속관계인가 아니면 기
능상의 상호 보완 관계인가?(참고, 고전 7:4, 11:11,12)의 질문에서 두 가지로 대답하고
있다. 첫째, 신분상의 종속관계이며 둘째, 기능상의 상호 보완 관계란 의미이다.”127)라
고 한다.
옥한흠 목사는 성경에서 남자의 위치가 여자보다 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
에 대해서 ‘성경의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서 9절까지에서 분명히 남자의 위치가 여자
보다 위에 있다고 성경이 주장한다.’128)고 말한다. 성경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
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엡
126) 옥한흠, “아내의 역할과 우선순위,” 2004년 8월 13일. 엡 5장 22절-24절을 설교하면서 아
내의 위치에 대하여 남편의 우선순위로 이해하고 있다.
127) 옥한흠, 다락방 성경공부 교재 창세기 (서울: 두란노, 1992), 16-17.
12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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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아내의 복종이 먼저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것이 먼저인
가?보다 남성의 우선순위를 말하기 전에 남편으로서 먼저해야할 일들의 우선순위를
먼저 가르쳐야할 것이다.
3. 창훈대교회의 가정사역
창훈대교회에서의 가정사역의 부부관계에 관한 신학관을 살펴보자. 창훈대교회에
서 가정사역을 담당하면서 부부들에게 교육했던 신학적 내용을 살펴보자.
가정성장학교의 교재의 내용 중에서 제 2강 가정에서 결혼에 대한
성경의 정의인 “결혼과 가정제도의 기원과 성경적 의미” 제 4번,
5번, 6번의 문제를 살펴보자.
질문 4) 그토록 자상하신 하나님이 하와를 데려올 때는 전혀 의논
이 없이 일방적으로 데려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2:22, 잠
18:22, 렘 18:2-6)
결혼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의 주도권은 하나
님이 쥐고 계십니다. 배우자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
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결혼에 대한 경향성, 편향성, 지향성
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집니다.129)
결혼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점진적 계
시를 통해 이루어가는 것을 교육한다.
질문 5) 하와를 처음 만난 아담은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눈곱만
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
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창3:23)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의 살 이라는 말, 이것은 삶의 구조를 의미
합니다. 뼈는 몸의 구조를 의미하고 몸을 받쳐줍니다. 몸에 뼈가
없으면 해파리처럼 될 것입니다.
아담의 고백은 “내 존재구조가 곧 여자의 존재구조”라는 의미입니
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었
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최선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
이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거부는 하나님의 거부입니다. 그러므로
129) 송길원, 가정을 깨우다 (서울: 도서출판 기가연, 199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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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하나님의 계획을 수용하는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130)
아담과 하와는 다른 구조에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아담과 같은 구조이며 같은
존재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의 계획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부터 결혼
은 출발되어야 한다. 부부는 평등이 아닙니다. 부부는 일치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이 말씀은 남자가 여자를 마음대로 지배해도 된다는 의미의 뜻
이 아닙니다. 그만큼 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각 교회에서 실시하고 가정사역의 신학관을 살펴보았다. 교회의 지도
자의 신학적 배경과 관점에 따라서 신약적 견해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교회에서의 부부사역의 장단점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4. 한국교회의 부부사역의 장단점
가. 장점
교회들이 부부사역에 대한 연구 기간은 길지 않지만, 부부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부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하려 한다. 교회에서 부부사역의
교육을 통해 부부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예방이 된다. 또한 교육을 통해
부부들의 문제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 심리학이나 상담학의 교육이 매우 중요한
학문이다. 이를 통해 많은 교육과 실제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부부사역에 있어서 사역자
들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배운 학문에 기초를 말씀에 두고 사역에 임한다. 그러므
로 교육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나. 단점
담임목사가 부부사역에 대한 목회 철학과 목회 방향 정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
13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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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천선131)은 자신의 논문에서 다룬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가르침과 설교내용에서
부부에 대한 동등성을 주장하지만, 가정의 리더로서 남편의 책임과 가정의 질서로써
남자의 머리됨을 강조함으로, 참된 부부의 평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 부부사역을 인식하고 돕는 평신도
인력과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엄예선 교수는 자신의 저서 한국교회와 가정사역
에서 “한국교회에서도 체리 크리크(Cherry Creek)교회와 같이 평신도가 평신도를 돕
기 위한 다양한 사역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동시에 평신도 상담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고, 또 평신도들 간의 자조집단들이 많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한
다.132)
담임목사들이 부부사역에 양성 인식과 인지가 약하다. 교회가 가정사역을 해야
하는가? 부부사역자들의 양성은 필요한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지 못한다. 한 교회에서
가정사역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목회자가 목회자로서 갖추어야 할
면들을 얼마나 갖추었는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부사역에 참석하려는 교
인들이 교회 안에서 두 가지 이상 봉사하고 있으므로 사역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일
반적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자신이 하는 일들이 제한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평신도들은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사역을 집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다.
한국교회는 전통적 유교적 관습을 가지고 있기에 자신과 부부, 가정의 일들을 부
부자신과 다른 부부들과 잘 대화하지 않는다. 그런 전통적 유교적 사고에 젖어 있는
부부들을 교육하기 위해 모집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게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사역이다. 부부사역에 관련된 성경적인 신학적 정립이 필요하다. 부부에 대한 관점이
남성권위주의 사회, 여성상위시대등 사회적 관점이 아니라 보다 더 성경적인 관점에
서 신학적 토의를 통해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가정사역이 교회 안
에서 독립적 기관으로 존재하는 교회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부부사역과 이에 대한 재
정적 충분한 지원의 한계도 있다. 또한 부부사역을 하는 교회들 간의 정보교환 및 교
류가 약하다. 주로 대형 교회 중심으로 부부사역이 형성되었다. 그러다 보니 부부사역
131) 이천선, “부부 친밀감을 위한 부부대화 개선 프로그램,” 103. 한국교회 목회자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은 90-103 참고하기 바람.
132) 엄예선, 한국교회와 가정사역,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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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움을 원하는 규모가 작은 교회의 교인들이 규모 있는 교회로 이동하는 것은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제 3 절 지역교회의 가정사역 활성화를 위한 부부교육의 필요성
가정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다. 가정은 사회의 핵이다. 교
회를 이루는 핵심요소이다. 가정을 파괴하는 어떤 공격도 교회는 막아야 한다. 부부사
역은 부부들이 병들지 않도록 예방(prevention)해야 하며, 역기능적인 가정을 순기능
적인 가정으로 치료(treatment)하며, 가정의 기능을 더욱 증진(promotion) 하도록 하
여 크리스천의 가정이 가정생활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
이다.133) 이에 지역교회의 가정사역 활성화를 위한 부부교육의 필요성이 다음과 같이
요구된다.
1. 부부교육은 곧 신앙교육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 두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 가정과
교회이다. 이 둘의 관계는 상보적이다. 교회가 가정을 위해서 희생되어서도, 가정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되어서도 안 된다. 교회와 가정은 서로 섬기는 관계이다.134)
현대에 들어와서 교회 내 많은 목회사역 영역 가운데에서 가정사역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가정사역이 가지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03년도 통계청 결혼 및 이혼 자료에 의하면 혼인건수는 304.9천 건(쌍)으로
2002년 306.6천 건보다 1.7천 건(0.6%)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일 평균 835쌍
이 혼인하였다는 의미이다. 혼인이 감소하는 주 이유로 혼인 연령대인 20~30대 인구
의 감소, 학업 연장, 경제활동 등에 따라 결혼을 늦추거나, 독신선호 등 결혼에 대한
태도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135)
133) 김종환. 가정사역의 이론과 실제, 9.
134) Ibid., 7.
135) 통계청 인구분석과, 2003년 혼인․이혼통계 결과 (혼인․이혼신고에 의한 집계), 2.
http://kostat.go.kr/wnsearch/search.jsp. ‘인구동태(혼인, 이혼): 부록/ 2017년 부록/ 2017년 인
구동태 통계(혼인·이혼) 부록’은 2003년 이후 혼인 이혼통계로서 이와 관련된 인구 분석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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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에 반하여 이혼은 2003년 총 이혼건수는 167.1천 건(쌍)으로 2002년 145.3천
건에 비하여 21.8천 건(15.0%)증가하였다. 이는 1일 평균 458쌍이 이혼했다는 것이다.
이혼이 늘어나는 이유로는 부부간의 성격차이, 경제문제 및 자기중심적인 삶의 지향
등 가치관의 변화 등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발표했다.136) 또한 결혼에 대한 사람
들의 이해하는 구조가 달라지고 있다. 2005년도 한국통계청에 따르면 결혼은 개인보
다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해야한다고 응답한 미혼남성이 71.90% 미혼여성은 76.10%
으로 나타났으며,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고 응답한 사
람은 미혼 남성이 49.20% 미혼여성은 65.00% 기혼여성은 50.80%가 답했다.137)
결혼식에서 주례사가 말한 검은 뿌리 파 뿌리가 되도록 결혼하면 평생 함께 해
로해야 한다는 사고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시점에서 가정사역의 바른 이
해가 필요하다. 엄예선 박사는 그의 책 한국교회와 가정사역138)에서 한국교회가 가정
사역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들을 밝히고 있는데 간략하게 옮겨보면, 첫째, 한국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정사역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한국교회는 교회로
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정사역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한국교회는 자녀들의 올
바른 신앙교육을 위해 가정사역을 실시해야 한다. 넷째, 한국교회는 교인들이 교리를
삶의 현장에서 실천함을 돕기 위해 가정사역을 실시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교회는 교
인들의 가정 문제들을 잘 예방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가정사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부부교육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며, 다음 세대를 교
육하므로 신앙에 대한 교육을 하여 현대에 삶의 현장에서 행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이다. 이를 한 마다로 말한다면 부부교육은 통전적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필수조건이
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려면 먼저 교회 내 가정들이 건강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교회내의 가정들이 흔들리면 교회 역시 흔들리게 되고 가정의 문제
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교회에 그 파급 효과를 미치므로 역기능 가정이 많은 교회는
고자 한다면 참고바람.
http://lib1.kostat.go.kr/search/media/img/STS000000001853?metsno=000000000798&fileid=M000
000000798_FILE000002 이후 관련된 혼인과 이혼 통계 결과를 알기 원하면 참조바람.
136) 2003년 혼인․이혼통계 결과 (혼인․이혼신고에 의한 집계), 5.
137) www.kisis.kr 참조.
138) 엄예선, 한국교회와 가정사역, 35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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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가 없다. 많은 한국교회들은 개인의 신앙생활을 강조한 반면
에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함의 결과들을 가정의 붕괴와 그로 인한 개인 신앙의 흔들림
을 목격되고 체험하고 있다.
교회의 사명 곧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사랑의 이중계명
을 잘 지켜서 가족원들과 이웃, 교회와 사회를 잘 섬겨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공헌하게 함은 가족 사랑과 분리되어서 성취될 수 없다. 또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전도를 통해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에 공헌하는 것인데
기독교 가정이 붕괴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무기력함을 교회가
자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의 전도의 길도 막히게 되므로 한국
교회는 가정사역을 실시해야 함을 피력하고 있다. 부부교육의 필요성은 총체적 신앙
교육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미국교회는 교회교육만으로는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잘 갖추어진 자녀들을
배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찍 인식하여 이미 20세기 초반부터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
했다. 한국교회 역시 “과연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만으로 자녀들의 신앙교육과 인성교
육을 충분히 시킬 수 있는가?”하는 질문을 심각하게 던져 보아야 한다.
한국교회의 교인들이 교리를 삶의 현장에서 충분히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들 중의 하나는 그동안 교회가 교인들에게 “무엇을 해야만 한다. 혹은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리를 수없이 가르쳐 왔으나 교인들이 그러한 교리들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때 필요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사회가 점점 비인간화되어 갈수록 사람들은 더욱 가정을 통하여 삶의 의미와
친밀감과 자아 정체성을 찾고자 한다. 그러나 한국 가정들의 높은 이혼율과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정 문제들이 말해 주듯이 한국 가정들은 가족원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
는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교회들은 가정사
역을 통해 가정들을 잘 세울 수 있는 매우 전략적 위치에 있음에도 실제로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신앙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와 그 복음 안에서 안정감을 찾는 순간, 가정의 통일이
감사의 사역으로 이루어진다.139) 가정은 문화 사명 담당자로서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
139) H. de Jongste and J. M. van Krimpen, 성경과 현대인의 생활 (The Bible and the Life
51
이 세상에서 고립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류하며 하나님의 역할을 뚜렷하게
하는 존재이다. 세계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아래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하
는 책임이 있다.140) 성경적 가정 속에는 결혼해서 서로에게 헌신하고 상대방에게 성적
으로 신실한 두 남녀가 포함되어 있다. 때로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대
부분의 경우는 남편과 아내에게 어린 자녀나 다 자란 자녀들이 있다. 그리고 형제, 자
매들과 확대 가족들도 더 큰 가정의 일원으로 간주된다(창 46:27; 행 7:14).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및 자녀들의 역할은 서로 달랐다. 그리고 비록 가정에 대
한 주요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남편과 아내는 서로 순종하게 되어
있으며 가족들은 모두 똑같이 소중한 사람들로 존중받게 되어 있었다(엡 5:21-24; 골
3:18-21).141) 가정을 이루는 기둥은 헌신이다. 성경은 이것이 결혼에서 서로를 붙여 주
는 기본적인 접착제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한다.142) 성경적인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에
기초를 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기초를 둔 것이다.143) 이런 사실들을 알아가
는 것이기에 부부교육은 신앙교육이며 부부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2. 부부교육은 영적 친밀성을 증진시키는 사역이다.
인간은 결코 혼자서는 살아 갈 수 없는 존재이다. 우리는 모든 생명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하고, 우리가 그 일부임을 진정으로 깨달아야 한다. 이와 같은 깨달음으로부터
우리는 우주 만물과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144) 개인적으로 자신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만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영적 여정을 걷지 않는 사람이 있다.
부부 중 한 사람은 한 쪽 방향으로 가길 원하고 다른 사람은 그 방향을 싫어하거나
억지로 끌려간다면 이것은 결혼 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적인 친밀
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는 갈망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145)이 필요하다.
of The Christian), 김남식 역 (서울: 영음사, 1971), 130.
140) 정정숙, 성경적 가정사역 (서울: 베다니, 1994), 80.
141) Clolins, 가정의 충격, 83.
142) Sell, 가정사역, 122.
143) Ibid., 126.
144) Norman Cousins, 알버츠 슈바이처 (The Words of Albert Schweitzer), 권영탁 역 (서울:
열린서원, 2005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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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은 교회의 복음 사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교회의 주기능은 복음 사역이다. 물론 교회는 코이노니아(Koinonia, 교제)도 디아코니
아(Diakonia, 봉사)도 실천하여야 하지만 주 기능은 케르그마(Kerygma, 말씀)이다. 코
이노니아(Koinonia, 교제)와 디아코니아(Diakonia, 봉사)도 케르그마(Kerygma, 말씀)
안에서 비로소 교회의 순 기능이 되는 것이다. 만약 케르그마(Kerygma, 말씀)는 없고
디아코니아(Diakonia, 봉사)만 강조된다면 그것은 교회가 사회사업기관이 되고 말 것
이다.
인생에서 가정생활만큼 상처 많은 곳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 가정생활의 상
처를 피하기 어려운 이유는 인생이란 그 대부분을 가정에서 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정에 관한 설교나 세미나를 비롯한 가정사역 프로그램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관
심거리가 될 수 있다.146) 부부사역이 가장 효과적인 복음 사역인 것은 가정의 자녀 양
육이 바로 복음 사역이다. 부부교육은 자신들의 영적친밀감을 높이는 것 뿐 만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러 연구와 조사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복음 사
역은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것이다.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기 자녀들에게 복음
을 전하며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것은 교회의 복음 사역을 가정에서 하는 셈이다. 가정
은 가장 중요한 교회 학교 교실이며 부모는 가장 중요한 교회 학교 교사라 할 수 있
다. 부부교육은 영적친밀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요소이며 확장하고 증진시킬 것이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며 부부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3. 부부교육은 예방 사역이다.
오늘날 중력 법칙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인간의 개성이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다. 심지어 서로의 차이점을 인식하면서도 그 차이
점을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147) 부부관계이든, 부모자식의 관계이
든,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사랑이 가진 힘이란 대단하
145) Wright, 우리부부 처음사랑 되찾기, 237.
146) 김종환, 가정사역의 이론과 실제, 15.
147) Norman H. Wright and Gary J. Oliver, 당신의 배우자를 변화시키는 방법 (How To
Change Your Spouse), 임종원 역 (서울: 미션월드라이브러리, 2002),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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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가?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고, 아끼고, 감싸는 마음
이 생기기 때문이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어떠한 고난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랑을 지키려면 상대방에게 신뢰를 잃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부부든, 부모자식간이든 신뢰를 깨면 그 사랑도 깨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서로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배우자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부부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남
들보다 덜 배려하게 되는 일이 많다. 부부는 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더 조심해야
하지만 오히려 모든 것을 이해해주길 바라듯이 싸워도 대충 얼버무리면서 끝나는 경
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그건 잠시 휴전일 뿐이지 끝난 싸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감
정이 격해 있을 때는 말을 하면 서로에게 상처 되는 말만 하게 되기 때문에 감정이
가라앉은 다음 대화로써 오히려 더 신중히 생각해서 말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싸우
면서 화나서 하는 말은 말하는 자신은 잘 모르지만 듣는 상대방은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그렇게 매력적이었던 그 사람의 특성이 왜 이제는 징그러운 벌레를 보
는 것보다 더 혐오스런 것일까? 간단하다. 실망했기 때문이다. 어찌 되었건, 그 환상
과 희망들이 이제는 악몽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코끼리와 결혼했다면 애완동물을 꿈
꾸지 말아야 한다.148) 배우자를 선택할 때 서로에게 채워지지 않는 욕구와 헛된 열망
때문이다. 부부 간에도 각자의 개성이 있다. 부부 각자 개인의 틀에 맞게 생각하면 절
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상대방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르다는걸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는 않은 것이 부부의 현실이다.
한쪽이나 양쪽이 결혼을 통해 한 사람으로서 온전해지기를 기대한다면, 그 결혼
은 실패하게 된다. 결혼은 온전하지 못한 한 사람이 결혼 생활을 통해 온전해지는 장
소가 아니다. 그것은 온전한 두 사람이 만나 각각의 ‘나’보다 크고 훌륭한 ‘우리’를 이
루기 위해 의도된 장소이다. 프레드릭 뷔크너가 Whistling in the Dark(어둠속의 휘파
람소리)에서 “하늘의 뜻에 맞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각자 홀로 지낼 때보다 더 풍
148) Laura C. Schlessinger, 여자가 인생을 망치는 열 가지 방법 (Ten Stupid Things
Women Do To Mess Up Their Lives), 형선호 역 (서울: 황금가지, 1997),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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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 ‘우리’를 이루는 장소”라고 말한 것과 같다.149)
그런 면에서 교회는 그 어떤 사회 기관보다도 예방을 위하여 효과적인 위치에
있다. 교회는 모든 발달 단계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춘기, 예비 부부, 신혼 부부, 중년 부부 그리고 노년 부부 등의 발달 단계적
인 위기(developmental crisis)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속적으로 줄 수 있을 것이다.150) 부부에 대한 성경적 근거로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
께서 결혼을 제정하셨다는 사실이다.151) 부부교육의 첫 번째 원리인 성경을 근거로 부
부교육이 예방적인 사역이라는 의미는 가족이 맞이할 발달 단계적인 부정적 미래를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함이다. 예방사역은 부부교육을 통하여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모니터하고 학습과 교육, 그리고 훈련을 통해 부부를 지키
기 위한 사역이다. 부부교육을 통하여 예방 사역은 미래지향적인 사역될 것이다.
이상으로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한 부부교육의 현황과 실제적 교회에서 사역하
고 있는 훈련과 교육과정을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부를 성장시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 가기 위해 많은 시간과 재원과 과정, 그리
고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건강한 부부교육은 더 이상 미루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한 부부교육의 필요성
이 발견된다.
다음 장에서는 지역교회의 가정사역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부부교육이 요구된
다. 한국교회와 미국이민교회와 미국교회에서 실시하는 부부교육에서 나타나는 장애
요소와 극복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논의하려고 한다.
149) Cloud and Townsend, No 라고 말할 줄 아는 남편과 아내, 111.
150) 김종환, 가정사역의 이론과 실제, 18.
151) Jay E. Adams,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Christian Living in the Home), 한준수 역 (서
울: 생명의 말씀사, 1992),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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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교회 내 부부교육의 장애요소와 극복방법
본장에서는 교회 내 실시하고 있는 부부교육의 장애요소와 극복방법을 논의하고
자 한다. 한국교회에서의 부부교육과 미국 내 이민교회와 미국교회의 부부교육을 살
펴보고, 부부교육의 사례들을 정리하려고 한다.152)
제 1 절 한국교회의 부부교육에 대한 장애요소와 극복방법
1. 지구촌 교회 부부교육에 대한 장애요소와 극복 방법
지구촌교회에서 가정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조병민 목사의 강의153)를 녹취하였다.
이 강의는 2011년 6월에 백향목교회에서 제 1차 가정사역 컨퍼런스로 주제는 현대 가
정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이며 ‘교회 내 가정사역의 정착이 대안입니다’ 이다. 이 내용
중에서 지구촌교회의 부부교육에 대한 장애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152) 여기서 논의하는 미국교회와 이민교회는 필자가 직접 방문하고, 인터뷰 및 이메일을 통해
설문하고 받은 자료들을 분석하였으며, 관계자들의 토론과 서적 등을 참고한 것이기 때문에




가. 지구촌교회의 부부교육에 대한 장애요소
(1) 일반적 범주로 분류할 수 없는 다양하고 특수한 상황의 부부들
지구촌교회의 조병민 목사는 사역을 하면서 늘 두려움이 있었다. 부부들이 가지
고 있는 각자의 문제가 너무나도 특별하고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범주를 가지고 분
류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았다. 인간적인 지각,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지식에는
한계가 있고, 수많은 특수한 상황들을 다 세울 수가 없었다는 것을 장애요소로 지적
했다.
(2) 시대적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부부교육의 영역
부부교육에 있어서 교육 대상에 대한 시대적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교육의 영역
이 있었다. 장년들을 대상으로 하다가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게 되니 세대차
이가 있었다. 기성세대, 장년부부들의 모습과 신혼부부들의 모습이 너무 달랐다. 남성
과 여성의 위치가 바뀌었다. 남편들이 아직 사회 초년생들이고 기반이 안정되지 못했
기 때문에 많이 위축되어 있었다. 그러다보니 사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80%이상이
힘이 약하였다. 또한 세대별 부부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도 장애요소로 말했다.
(3) 교회 밖 심리상담에 의존하는 부부들
교인들 중에는 교회 밖 상담센터에서 상담 훈련을 받고 있는 성도들도 있었다.
심리학적 훈련을 받다보니 심리학이나 상담학이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굉장히 어필되
면서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문제 그리고 부부문제 등 많은 부분을 심리 상담
에 의존하였다. 교회 안에서 혹시라도 나쁜 소문이 날까 두려워하는 교인들에게는 교
회 밖의 심리 상담에 더욱 의존하였다. 이런 현상은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부부교육
의 균형을 잃게 했고 성경적 부부교육에 초대하는데 큰 장애요소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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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부가 완전히 보여주어야 하는 내면의 문제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는 성도들에게 가정생활이나 부부생활의 문제가 야기되
었다. 교회의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늘 부부가 너무 힘
들었다. 평일에는 직장과 사업체에서 열심히 일하고 쉬는 날 없이 주일에는 교회에서
새벽부터 밤이 늦도록 봉사하는 부부가 지쳐 있을 뿐만 아니라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주변 성도들이나 이웃에게 노출이 되어 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교
회에서는 덕망 있는 직분자들도 벌거벗듯 드러내야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 시댁
과 처가, 부모와 자식 등 부부와 관계해서 다양한 문제를 덮고 살아가는 부부들이 자
신의 삶을 벌거벗듯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또한 지구촌교회의 가정사역은 사
역을 돕는 조력자들이 교회의 크기에 비하여 매우 부족한 것도 부부교육의 장애요소
로 지적했다.
(5) 대화 부족으로 갈등하는 부부들
부부교육을 하면서 부부갈등의 가장 큰 장애요소로는 대화인데 부부가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문제를 서로 풀지 못하고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들이 발생했다. 대화
에 대한 훈련이 미진하다보니 대화를 하더라도 굉장히 피상적 대화를 이어가고 때로
는 아주 왜곡된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그 결과는 대화를 하면 할수록 대화의 주제
를 벗어나고 대화가 연속적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갈등하는 장애요소였다.
나. 지구촌교회의 부부교육의 장애요소에 대한 극복방법
(1) 많은 봉사자를 다양한 사역부서에 배치하여 특수한 상황을 보완
지구촌교회의 가정사역에서 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
여 대처하기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대형교회다 보니 그 가운데서 많은 성도들이
훈련되었고 사역부서에 배치되어 함께 일을 하므로 보안하였다. 특별히 가정사역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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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인원이 150명이 있어서 가정사역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마다 같이 기도하며. 부부
들을 섬길 때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2) 삶의 경험을 가진 가정사역 장로부부들을 동역자로 세워 세대 간 간격을 줄
임
조병민 목사는 가정사역을 하면서 나타나는 교육의 방법도 세대별 차이를 두어
야한다는 것을 깨닫고 함께 동역하는 가정인 장로부부에게 상의하면서 사역을 탄력적
으로 운영하였다. 조목사가 더욱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목회자의 부족함에도 불구
하고 가정사역을 돕는 여러 성도들이 목회자를 리더로 존경하고 따라 주는데 있었다.
이러한 성도들의 도움으로 가능했던 가정사역은 수많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로서 피상적 관계가 아니라 리더로서 무조건적으로 교역자를 따라 오라고
말하며 앞서가면서 인도하고 뒤따르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관계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도 만나고 대화하면서 친밀감을 나누고 깊은 마음의 공감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
어 세대 간의 간격을 이해하고 줄이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
(3) 교회 밖 상담에서 교회 내 가정상담으로 균형을 맞춤
가정상담사역을 통해서 부부에게 발생되는 장애를 넘어설 수 있었다. 그럴 때마
다 성도들을 좀 더 깊이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눈의 높이 뿐
만 아니라 마음의 높이를 맞추고 함께 나누면서 어려운 가정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
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교회 밖의 상담으로가 아니라 영
원토록 변함없는 진리, 한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진리, 한사람의 생
명을 영원토록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말씀으로 부부가
변화되고 가정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 내용을
아래에 적어본다.
딤후 3장 16, 17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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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이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소중한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교훈을 준다, 삶의 원칙
을 가르쳐 준다, 가정생활의 원칙을 주는 거지요. 원칙 없이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 원칙이 없다면 어
떻게 알 수 있겠어요? 원칙, 가정의 원칙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셨나? 인간관계의 원칙, 영적 생
활의 원칙, 또 구체적인 건강의 원칙, 모든 원칙을 말씀을 통해 주
셨어요. 교훈해 주실 뿐만 아니라 책망, 훈계, 바르게 해 주신다고
합니다. 돌이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의
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 부부간에는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고 어떻게 대화하
고 또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배려해 주느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하나님
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다면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녀
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
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지지 않으면 부부가 잠시 좋은 것도 아
무것도 아니더라구요. 부부가 잠시 갈등을 극복하고 마음이 맞춰
지는 것 아무것도 아니더라구요. 제가 사역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
을 배우게 되었습니다.154)
조병민 목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다른 사람을 바라보
는 시각, 내 가족, 내 배우자를 바라보는 내 눈이 건강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한다. 가정사역은 말씀사역이다. 가정의 기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가정의 기
초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가정은 진정
한 안식의 장소다.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격려를 받을 수 있고 용기를 다시 재충전 할
수 있는 곳, 그곳이 가정이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곳 가정은 그분이 지키시고 그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다. 가정은 자녀를 올바
르게 양육하므로 신앙의 유산을 다음세대로 계속적으로 계승하는 곳이다. 그것이 바
154) 조병민, “현대 가정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 교회 내 가정사역의 정착이 대안입니다.”의 강




로 가정이다. 가능한 심리학적이고 심리상담적인 그런 부분을 필요한 부분은 사용해
야겠지만 지나치게 의존된 부분이 있다면 제거한 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얼마
든지 가능할 수가 있다고 교육하며 방안을 모색하였다고 했다.
(4) 자신을 노출하고 수용하는 적극적 훈련을 통해 극복
교회 일꾼들은 대부분 가정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와 내면의 벌거벗는 훈련
을 한다. 이 과정에서 내면의 훈련은 부부관계를 어렵게 하는 부분도 발생된다. 발생
된 문제는 소그룹활동에서 나눔을 통하여 자기를 노출하고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적
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부부들이 부부관계를 개선하고 발
전시켰다. 부부관계가 개선된 부부들에게는 사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계
속적이고 지속인 변화와 성숙의 과정은 가정사역에 헌신되는 부부들을 재생산 하며
조력자로서 섬기게 되므로 부부사역이 보안되었다.
어떤 상담자도 어떤 가정사역자도 상대방을 판단할 수 있는 특권, 권리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가정사역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사역은 사람에게 보이
는 일부분의 모습을 그 사람의 전체의 성격이라고 분석하려고 하거나, 어떠한 특정
시점에서의 부분적 행동을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의 행동 패턴이라고 판단하
고 분석한다면 반드시 그 판단과 분석은 심각한 오류를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정사역하는 자들은 판단을 피하고 분석을 피하고 현재 부부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
는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보고 대화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사역자는 사람을 보는데
있어서도 사람의 조건으로 보지 않고 분석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랑할 대상으로 인
격적 존재로만 보고 대하도록 훈련했다. 그러면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사실 하나님
께서 우리에게 대화의 능력을 주셨는데 부부가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미진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부부교육에서 부부들에게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를 가지
고 6주 동안 훈련하여 대화의 실제적 문제를 다루면서 훈련과 교육을 통해 부부문제
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고 했다.
이와 같이 살펴본 지구촌교회는 가정사역의 비전과 사명155)을 제시하였다. 부부
155) 조병민, “현대 가정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 교회 내 가정사역의 정착이 대안입니다,”(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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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주안점은 성경적 가정의 탁월성, 성경적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가정의 긍정적
탁월성을 강조한다. 가정사역을 통해 궁극적 목적은 부부들이 복음을 전할 힘, 능력도
함께 얻게 하여 장애를 극복하는 평신도 가정사역자를 세우는 것이었다.
2. 사랑의교회 부부교육의 장애요소와 극복 방법156)
가. 사랑의교회의 부부사역의 장애요소
(1) 전문사역자의 부족 및 담임목사의 관심과 지원 부족
사랑의교회 가정사역자인 이의수 목사는 가정사역을 하면서 발생된 문제점으로
전문사역자의 부족과 담임목사의 관심 및 지원 부족을 지적하였다. 가정사역에 있어
서 주력해야 하는 부분은 부부사역에 대한 사전 작업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
다. 이를 위해 전문사역자의 필요가 절실하며 담임목사가 가정사역자의 필요를 인식
해야한다고 말한다. 또한 이의수 목사는 가정사역자로서 가정들의 위기감을 절실히
느껴야 하며 가정사역이 정착되기 위해서 전문사역자를 세워야한다고 주장했다.
(2) 봉사자들 간의 어려운 관계형성
이의수 목사는 사역하는 동안 문제점으로 봉사인력들이 100여명이 넘은 관계로
인한 적절한 은사배치와 봉사자들끼리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한
다.
(3) 부부교육에 대한 부정적 태도
이의수 목사는 부부사역의 장애요인으로는 부부교육이 마치 문제 있는 부부들만
사역 컨퍼런스 강의, 2011).
156) 사랑의교회 가정사역 담당자는 이의수 목사이다. 본인은 이의수 목사와 전화(12월 15일
2011년)와 이메일(12월 17일 2011년)한 내용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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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프로그램이라는 부정적인 편견에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부부교육
은 문제 있는 부부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많은 성도들을 교육할 수 없었
다고 한다. 부부교육에 임하는 것이 마치 그들 부부가 문제부부라고 여겨질까 염려하
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실제로 부부 간에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정도
의 문제는 대부분 부부들이라면 가지고 사는 문제이기에 문제시 하지 않는 것도 문제
였다고 한다.
(4) 부부의 지속적 돌봄과 재정의 한계
부부교육을 하면서 사역자로서 부부사역의 한계점으로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정, 교육과 훈련을 통해 변화의 단계에 있는 가정을 적절하게 교육
하고 돌보아야하는 시간과 전문사역자와 재정의 한계를 지적했다.
나. 사랑의교회 부부사역의 장애요소에 대한 극복방법
(1) 가정사역의 필요는 인식의 변화로 부터이다.
인식의 변화는 입력하는 기간으로 정보가 입력되어야 한다. 이의수 목사는 가정
사역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므로 교회가 가정사역에 관심을 가지게 하였다.
다양한 가정사역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홍보하고 가정사역을 통해 교회와 가정에 좋은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게 하였다. 이로서 가정사역에 있어서 전문사역자의
필요성을 대두시키고 목회 가운데 가정사역에 대한 담임목사의 관심을 가지도록 하였
다.
(2)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봉사자 역할과 임무 조사 및 배치
이의수 목사는 봉사자들끼리 관계 형성을 위한 대처 방법은 ‘섬김이 스쿨’을 운
영하여 봉사자들의 필요 상황을 설문지로 작성하여 봉사자들의 봉사활동을 분야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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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였고 이후에 적절한 은사배치 및 사역 매뉴얼을 준비했다. 이런 사역의 준비는
변화된 봉사활동과 역할의 책임을 분담하게 되었고 훨씬 전문적인 사역자를 양성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3) 가정사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홍보활동
가정사역의 부정적 요소를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의 긍정적 요인을 강조하는 홍보활동을 하였다. 아울러서 부부사역의 강점은 부부교
육을 받은 부부들이 동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집중하여 홍보하였다. 또한 부부
교육은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긍정적 가족체계
변화 가능성이 있음을 적극 홍보하였다.
(4) 부부프로그램을 체계화하여 안정적 운영과 합리적 운영
사역하는 동안의 긍정적 사역의 활동 내용으로는 부부영성프로그램인 사랑의 순
례의 체계화 및 매뉴얼 운영을 통한 안정적 운영이다. 목회적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화려하게 시작되었던 사랑의 순례는 매뉴얼 작업을 통해 안정적 운영과 정확한 예산
관리, 인적 자원관리를 통한 예산 절감이 가능했다. 또한 참가자 모집에 힘들었던 사
랑의 순례가 가정회복과 부부영성프로그램으로서 안정적인 참가자 확보가 가능해졌
다. 이러한 노력으로 재정적으로도 불필요한 요소가 제거되고 효율적인 사역운영시스
템으로 인한 자연적 경비가 절감되었다.
이의수 목사는 한국교회 내 유일한 결혼 멘토링 프로그램(Marriage Mentoring
Program)인 결혼준비교실을 운영한다. 신혼부부 다락방 순장 및 훈련된 중년부부들을
결혼멘토(Marriage Mentor)로 세웠다. 예비부부들의 신앙회복과 성경적 가정설계 및
행복한 가정을 위한 토대를 준비하였다. 부부태교교실, 아바러브스쿨, 부부대화학교등
다양한 가정사역 프로그램을 정착시키며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한 가정사역
프로그램들의 개발과 프로그램 운영의 결과로서 좋은 평가와 안정적인 운영이 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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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훈대교회의 부부교육의 장애요소와 극복방법
본 필자가 사역하였던 창훈대교회에서의 부부교육에 대한 장애요소들을 살펴보
고자 한다. 가정사역을 하면서 가정사역자로서 조직과 부부들로부터 체험하고 부딪혔
던 실재의 경험이다.
가. 창훈대교회의 부부교육의 장애요소들
(1) 전문화된 사역자문제
본인이 가정사역국을 처음 담당하면서 직면한 문제는 가정사역을 위한 전문화된
담당사역자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일반 목회자들도 가정사역국을 맡게 되면
이미 출판된 가정에 관한 도서들을 참고하면서 가르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어떤 교
회에서는 실제로 가정사역의 필요성을 느끼는 목회자들이 스스로 학습해 가며 자신들
의 목회 현장에서 가르쳐 오기도 했다. 그러나 일반적 목회자들이 가정에 관한 전문
성이 약하므로 그 한계를 느끼고 중도에서 포기하는 것이 나타났다. 그러한 중도 포
기는 오히려 교회 내 성장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의 분
야에서 전문적 사역자가 필요하듯 가정사역에 있어서도 전문화된 사역자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필자가 섬기던 창훈대교회에서도 담임목회자가 가정사역의 필요성을 느
끼면서 필자에게 가정사역국을 맡겼지만 그 시점에 교회 내 준비된 전문사역자는 없
었고 교회 밖에서 전문사역자를 찾아내야하는데 전문사역자가 필요한 순간에 찾아내
는 방법이 쉽지 않았다. 또 타 기관에서 가정사역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그들
을 찾더라도 이미 한 군데 이상 사역하고 있는 자들이었다. 결국 가정사역에 준비된
전문사역자를 찾는 것이 문제였다.
(2) 부부교육과 문제 인식 결여
대다수의 부부들이 어느 정도의 문제는 늘 안고 사는 것처럼 인식하고 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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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다른 부부에게도 있고 우리부부도 있는 문제이므로 별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
하는 부부들이 많았다. 얽히고설킨 문제들을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으면서 다들 이러
고 사니 나도 괜찮다며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부부의 문제 해결능력이
없으므로 나이 들어 뒤늦게 별거도 하고 황혼이혼을 하는 경우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안에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부터 이미 결혼한 젊은 부
부 및 황혼에 있는 부부들 까지도 부부로서 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적
부부교육을 실시하여 배우고 훈련받게 해야 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생애주기대로 많은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영유
아기를 비롯해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와 대학원등 전문인력이 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서 교육을 받고 살고 있다. 그런데 검은머리가 파 뿌리가 되
기까지 백년회로하면서 행복하게 살자고 맹세하며 결혼한 부부들은 살면서 싸우면서
문제를 해결하며 시간을 보낸다.
필자가 창훈대교회 가정사역국을 맡을 때 많은 부부들이 성경적인 부부교육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교인들을 부부교육에 초대했다. 그러나 교
육에 대한 교인들의 인식은 매우 미약한 상태였다.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길 원하지만
성경적으로 가정의 행복을 이루는 방법에 알지 못하고 있었다. 부부교육을 위해 교회
내 부부들에게 부부교육을 홍보하였으나 우리 가정은 문제없다, 우리 부부는 교육 받
을 필요를 없다고 말하는 것이 대부분 성도들의 답변이고 일반적 반응이었다. 이처럼
부부교육에 대한 인식의 부재가 부부교육의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3) 가정사역에 대한 계획 및 재정적 지원문제
필자가 교회에서 가정사역을 실시할 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가정사역자가 처
음부터 가정사역을 감당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한 것이 아니었다. 담임목회자가
가정사역에 필요성은 느껴서 부교역자 중 부부사역자에게 가정사역국은 맡겼으나 세
부적으로 모든 것에 준비할 시간이나 여건이 주어지지 않았다. 또한 교회에서도 가정
사역국이 있으면 좋겠다는 분위기에서 시작된 것이어서 가정사역의 방향성과 가정사
역의 정의와 가정사역이 나가야 하는 목적과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는 것에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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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더구나 가정사역을 시작할 때 가정사역에 대한 재정적 자원이 처음부터 확보되
지 않았다. 교회에서 가정사역국이 설치되어 교인들이 하나님을 모신가정으로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소망하는 아름다운 뜻에서 시작되었으나 그저 부부사역자가 교회 내
있으니 그들에게 맡기면 되겠다는 생각에서 주어진 사역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정
사역에 대한 예산을 배정한 것도 아니었다. 가정사역을 위한 재정의 확보와 지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4) 개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문제
필자가 사역했던 창훈대교회는 한국적이며 전형적인 전통교회이다. 약 50여년의
전통을 가진 교회로서 교회의 구성원들이 가족과 친족들로 구성되어있다. 교회 구성
원들 중에는 3대에 걸친 가족들도 있었고, 교인 중에 1대, 2대. 3대, 4대(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자녀)까지 어우러져 있는 대가족적 교회여서 교
인과 교인이 가족관계로, 친척관계로 연관되어져 있으며 가정사역의 이름으로 가정사
를 다루는 부부교육은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해야만 했다. 특히 유교적 사고를 바탕으
로 부부들은 대개가 조금씩 문제들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김과 동
시에 그 문제를 입 밖으로 발설하는 것은 부모나 시부모 또는 배우자의 도리에서 어
긋난다고 여겼다. 그런데 부부교육은 그 교육 과정 중에 시부모이야기도 나올 수 있
고 처가의 내용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부부교육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가족사를 나
누면서 교육의 자리에 있는 부부들은 그들의 부모와 자녀들과 연관되어져 있었기에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가 있었다.
(5) 인적자원문제
가정사역의 부부교육에 있어서 나타나는 실제적 문제 중의 하나는 바로 가정사
역을 돕는 인적 재원이 다양한 부분에서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가정사역을 위해서 기
획하는 자와 재정을 감당하는 자, 교수하는 자와 여러 서무를 도울 수 있는 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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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부부가 교육을 받을 때 유아 돌봄 도우미들이 필요
하였다. 젊은 부부들에게 있어서 부부교육에 앞서 선행되어야하는 문제는 바로 육아
의 돌봄이다. 젊은 부부들 중에 교육을 받기 원하는 부부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자
녀들이 있고 그들의 자녀들은 아직 어린 경우들이 많아서 부부의 교육을 위해서 아이
들을 돌볼 수 있어야 했다. 그러나 교회 내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환경과 여건들은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았다. 필자의 교회에서는 본 필자와 아내인 김복순 전도사가
가정사역을 시작하면서 교육의 준비에서부터 진행 및 교육과 마무리 등 많은 부분을
감당해내야 하는 것이 문제였다.
(6) 평신도 교육 시간의 문제
창훈대교회에서 부부교육에 초청했을 때 부부교육을 받을만한 교인들 중에는 이
미 한 사람이 서 너 가지 이상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다. 성도들은 교회의 사역뿐
만 아니라 사회에서 직장의 일과 가정에서 가사의 일까지 포함하고 있는 바쁜 삶을
살고 있기에 주일에 부부가 함께 시간을 만들어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훈련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부부교육을 위해 시간과 장소 그리고 교육 환경
을 만드는 것은 더 더욱 쉽지 않았다.
나. 창훈대교회의 부부교육의 장애요소에 대한 극복방법
(1) 필자가 훈련 및 교육을 받고 전문성 강화
가정사역을 감당하게 된 본 필자와 사모는 교회에서 가정사역에 필요한 전문사
역자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가정사역 전문기관으로 부터 가정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를
교육받으며 훈련하였다. 가정교육과 부부교육에 대한 내용으로는 온누리교회에서 실
시하고 있는 가정사역학교와 가정치유사역학교(이기복교수외 7명)에서 교육을 통해
가정사역개론과 남편과 아내의 역할과 부부대화와 갈등처리 방법과 건강한 가정과 병
리적 가정과 부부에 대한 성격과 언어와 가정의 경제와 가정의 영성에 대하여 3개월
68
기간에 교육을 받았다. 이후 성경적 부부교실 지도자 과정(이기복교수이외 3명)을 3개
월 동안에 교육을 받았다. 또한 송길원목사가 운영하는 하이패밀리에서 전문 과정인
‘가정을 깨운다’를 통해 필수과정인 부부성장학교 초급과 중급과 행복한 가정만들기를
교육받고 이수하였다. 전문사역자가 되기 위해 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교육과 훈련 받
으면서 전문가로서 이론의 공백을 느끼게 된 필자는 백석대학원에서 부부상담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여 부부교육을 위한 상담의 이론적 체계를 배우고 상담 실습을 통하여
상담의 기초 학습과정을 배웠으며 한국상담대학원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상담실습을 통
해 부부 전문 상담 자격 2급을 획득하고 졸업하였다. 이 모든 가정에 대한 교육은 부
부교육에 대한 학문적 전문성을 높이고 가정 상담에 대한 실제적이며 실질적 훈련을
통한 개인의 인성과 지성을 개발한 것이다. 또한 한국 엠비티아이(MBTI)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일반과정과 일반강사 과정을 공부하여 성격적성검사와 적용프로그램을 이수
하였다. 또한 엠비티아이(MBTI)에서 실시하는 일반과정과 강사과정을 이수하였고 이
를 통해 가정사역자로서 가정상담과 부부상담과 성격유형검사의 자격을 갖추고 교회
내 가정사역국을 지도하며 교육하는 전문적 가정사역자로서 자격을 갖추므로 문제를
해결 하였다.
(2) 홍보 및 부부교육 후 행복한 모델 부부를 통해 부부교육 인식문제 해결
전통적 유교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 사회 내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부부들의 생
각은 매우 보수적이며 부부가 함께 교육 받는 자체를 매우 부담스러워했다. 본인은
가정이 교회에서 가지는 역할의 중요성과 가정사역의 중요성을 교회 주보에 계속적으
로 홍보하였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자들과 또한 가정사역에 관심 있는 부부들을
만나 가정의 소중함과 부부교육의 필요성을 홍보하였다. 그러므로 가정사역에 대한
부부들의 인식이 조금씩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 부부교육에 있어서 문제를 가지고 있
는 부부는 교육에 참여하기 힘들어 하였다. 교육의 횟수가 지날수록 부부가 이 교육
을 받았을 때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가 되어졌고, 교육을 마칠 때에는 모델케이
스를 배출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교육을 받은 부부들이 다음 교육자를 초대할 때 교
회 내 친한 부부들에게 부부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교육을 받으므로 유익했던 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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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 주며 부부교육이 홍보되었다. 이후에 부부교육에 대한 교인들의 인식이 변화되
기 시작했다. 이렇게 교육받은 부부의 말들은 문제 있는 부부에게 관심이 되었다. 문
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평신도 부부가 교회에서 실시하는 다른 교육처럼 부부교육을
받게 되면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게 되었다.
(3) 가정사역에 대한 계획 및 재정적 지원문제도 점진적 해결
가정사역이 교회에 필요한 사역이라는 점을 인식되어지면서, 가정사역이 더욱 활
성되었다. 먼저는 가정사역국이 신설되고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필자가 가정사역국의
리더로 세워졌다. 가정사역국에서 가정사역자로 세워진 필자는 가정사역에서 더욱 전
문화된 지식이 요구됨을 인식하고 본인과 사모가 스스로 가정사역 지도자가 되기 위
해 수 년 동안 전문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 또한 가정사역에 필요한 년차별 교
육의 커리큘럼을 세우고 세부적 봉사자들을 세워 사역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
록 계획하였다. 가정사역이 처음에는 아무 것도 없는 제로 상태에서 시작해서 참석자
들의 회비로 충당하던 재정이 점차 해가 지나면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도 세워졌다.
(4) 개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 속에서도 부부교육 실시
필자가 사역했던 창훈대교회는 한국적이며 전형적인 전통교회로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어떤 가정은 2대, 혹은 3대 4대까지 창훈대교회를 출석하며 섬기고 있었
고 교회 안에서 배우자를 만난 남녀가 결혼하므로 사돈의 가정들까지 이어지는 가족
구조를 갖는 경우도 종종 있다. 양쪽 집안의 1대 2대, 3대, 4대까지 출석하는 가정도
몇 가정이나 있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부부교육이 실시되고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데 참으로 힘든 상황이었다.
이런 대가족적 교회이기에 교인과 교인이 가족관계로, 친척관계로 연관되어져 있
으며 가정사역의 이름으로 가정사를 다루는 부부교육은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할 수밖
에 없었다. 특히 전통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부부들은 서로가 보통 조금씩 문제들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드리는 현실도 문제요소였다. 부부교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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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교육 과정 중에 시부모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 처가의 내용도 나올 수 있다. 가족
의 역사를 나누면서 교육의 자리에 있는 교육받는 부부들과의 관계와 그들의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부교육이 꼭 필요한 부부가 있었다. 이혼이라는 위기에 직면
한 부부도 있었다. 이와 같은 부부들에게는 다른 부부들과 섞여서 훈련하고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시간을 내어 한 부부만을 위해 12주를 헌신하며 교육하기도 했
다. 그랬을 때에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고 이혼위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그들 부
부와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가정이 위기에서 회복할 때 필자는 가
정사역의 진정한 의미와 보람을 느꼈다.
(5) 교육받은 부부들이 돕는 자가 되어 인적자원문제 해결
필자가 가정사역국을 맡으면서 부부교육을 시작할 때는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부도 거의 없었지만 다른 사역을 이미 몇 가지씩 감당하고 있
는 교회 내 일꾼들은 뒤늦게 요청하는 가정사역국의 봉사를 힘겹게 여기며 미안해하
고 거절했었다. 부부교육을 계속적으로 실행하면서 훈련된 부부들이 수료하게 되면서
부부교육에 참여했던 교인들이 가정사역에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다음 부부교육에
참여하는 가정들을 돕는 조력자가 되었다. 교육을 마친 부부들에게서 자연스럽게 협
력자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부부교육에 필요한 섬김은 물론 젊은 부부가 교육할 때 필
요한 아이들을 돌보아 주었고 기타 가정사역을 연계하여 봉사하였다.
(6) 주일 오후와 주중에도 교육하므로 부부교육 시간의 문제해결
교회 내 교인들이 주일이 제일 바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부부
가 함께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은 주일이다. 그것도 주일 오후 예배를 모든 마친 후라
야 가능한 시간이 된다. 12주 과정 중 첫 주는 너무 힘들고 지친 상태에서 시작을 했
다. 그러나 그 다음 주는 몸은 여전히 힘든 것이 사실이나 의욕적으로 부부교육에 참
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떤 부부는 부부교육을 통해 대화를 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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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가 화해도 하면서 교육시간에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기 시작했다. 부부교육에 참
여하고 싶은데 주일 오후 시간이 안 되는 부부들을 위해서 주중에도 부부교육에 참여
하여 훈련받을 수 있도록 주중에도 부부교육을 개설하여서 주일과 주중으로 부부교육
시간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부부교육의 시간문제를 해결하였다.
제 2 절 미국교회와 미국 내 한인교회의 부부교육에 대한 장애요소와 극복방법
본 내용은 필자가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미국 내 한인교회들과 미국교회를
탐방하면서 부부사역과 교육에 사역하고 있는 리더들을 통해 얻은 자료들을 분석하고
정리한 내용이다.
1. 남가주사랑의교회의 부부교육에 대한 장애요소와 극복방법157)
가. 남가주사랑의교회의 부부교육의 장애요소
(1) 부부가 함께 참석하기에 어려운 훈련시간
부부사역을 하면서 훈련자로서 부부가 함께 참석하는 훈련시간을 만들기란 쉽지
않았다. 부부사역은 그들이 시간을 공유하여 훈련되어야 하는 부부사역이다. 그러나
이민사회의 현실이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모임과 봉사와 교육을 하기 때문에 부부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여 교육을 받기
위해 참석하기가 쉽지 않다.
(2) 훈련 받아야 하는 리더
부부성장교실을 섬기는 리더들이 교회의 직분자로서 부부에 대한 훈련을 받지
157) 사랑의교회 가정사역자인 이종태 목사와 전화 및 이메일(2011, 10, 25)과 면담(2011, 11,
14)한 내용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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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리더로 섬기고 있다. 가정사역에 있어서 장애요소는 섬기는 리더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158) 리더로서 훈련되지 않고 부부성장교실을 섬기다보니 자신들이 섬기는
필요는 알고 있지만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였다. 한명의 사역자
가 단독적으로 이끌고 갈 수는 있지만 그 사역자가 다른 교회로 청빙을 받고 나가면
가정사역 자체가 정체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그러기에 가정사역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건은 가정사역 리더들을 발굴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담임목사를
비롯하여 당회와 평신도 리더 그룹 가운데 가정사역의 필요성과 리더 육성의 중요성
을 함께 공감함이 부족했다.
(3) 목회 가운데 가정사역에 대한 미약한지지
교회에서 필요에 의해 가정사역이 구성되었지만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 가운데
제자훈련의 특성상 부부사역에 대한 지지가 미약하다. 부부사역을 하면서 기존 사역
자가 가지고 있는 사역의 활동 영역과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도 문제였다. 교
회 담임목사는 좀 더 체계적이고 훈련된 자들이 섬기길 원한다. 왜냐하면 기존 사역
에 있어서 훈련되어 가정사역을 돕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중직자이기에 협력하고
사역의 중심적 역할을 감당해 왔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가정사역을 위해 특별히 훈련
된 자들을 리더로 세우려고 훈련 중이다. 기존에 있던 협력자들과 이제 훈련받은 자
들을 함께 공유해야하는 부분과 영역들이 연합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운영이 쉽지는
않았다.
나. 남가주사랑의교회의 부부교육의 장애요소에 대한 극복방법
(1) 교회에 협조와 지원 요청과 개인적 접촉과 권면
교회의 기관들과 협력하여 부부에게 필요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회 관계
기관에 지원을 요청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부족한 리더 발굴 및 양육하여 부족
158) 남가주사랑의교회 이종태 목사와 전화통화 및 이메일하였다(2011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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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리더들을 찾아 양육하는 과정에 있으며 더 많은 부부들을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하
고 있다.
(2) 훈련을 받은 자들의 변화와 교육의 중요성 인식
부부교육의 강점들을 내세워 결과물을 얻도록 과정화하기 위한 부부교육은 지속
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부들이 서로 받은 교육과 훈련을 자신들과
성장을 함께 했던 부부들과 나눔을 가지므로 서로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점이
다. 자신들의 문제를 회피하고 방관하기보다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
였다. 부부사역을 통해 부부들 자신들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3) 가정사역의 자원 마련을 위한 행사 개최
부부교육의 한계점은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남가주사랑의교회는 가정사
역에 있어서 재정적인 부분이 매우 민감하면서 어려운 부분이었다. 교회의 후원과 자
체적 행사를 통해, 재정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교회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다. 사
역의 핵심에는 담임목사의 역량이 무척 많이 작용된다. 왜냐하면 담임목사의 목회 철
학은 교회가 나아가는 목회 방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남가주사랑의교회
는 제자훈련에 집중된 교회이다. 상당한 부분의 재정이 제자훈련에 관련되어 사용되
어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부부사역도 적극적인 제자훈련의 훈련장임을 인식하고
관심을 가질 때 가정사역의 재정적 부분에도 자원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으리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부사역은 담임목사와 긴밀한 유대관계와 사역에 대한 다양한
대화와 교류가 필요하다.159)
159) 사랑의교회 가정사역자 이종태 목사와 설문 및 인터뷰한 내용(2011, 11, 14)을 참고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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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님의영광교회 부부교육에 대한 장애요소와 극복방법160)
가. 주님의영광교회의 부부교육의 장애요소
(1) 부부가 함께 교육받는 시간문제
주님의영광교회 역시 부부사역을 하면서 참가자들의 장애요인중의 하나는 다른
교회들처럼 훈련하기 위한 시간을 만드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부부가 함께 참석하여
훈련하는 시간과 같은 장소를 만들기란 교회의 모임의 특성상 쉽지 않다. 또한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가 사회생활로 인하여 무척 바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형편과 환경
은 부부가 함께 만나서 교회 안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교회의 운영상 상황과 여건들이 가정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 바라는 운영과 가정사역
국이 하는 운영의 차이가 있다. 교회의 관심은 담임목사의 역량에 따라 교회가 지향
하는 바가 정해진다. 가정사역을 하면서 교회 전체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
성되는 것은 쉽지 않다. 교회의 중심에 가정사역보다 다른 영역의 사역들이 더 집중
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2) 전문사역자의 자질문제
특히 가정사역의 정착에 저해되는 요소로서 주님의교회 가정사역 담당자 민병요
목사는 가정사역이 정착하는데 있어서 전문사역자의 자질이 가정사역의 장애요소라고
한다. 그 이유로 교회는 교회들만이 가지는 특성이 있는데 자신의 교육 방향만을 제
시하는 방식 때문이다. 교회가 가지는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접목해서 교육과 사역의
방법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문사역자라는 이유만으로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
지 않은 이론적 접근은 가정사역이 정착되는데 저해 요소라고 말한다. 그는 좀 더 깊
은 연구과제로서 한 교회 안에서 가정사역자로 사역함에 있어서 이론과 실재가 함께
160) 주님의영광교회 가정사역자 민병요 목사와 전화 통화, 이메일(2011, 6, 6), 설문 및 면담
(2011, 8, 11)한 내용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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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서는 깊은 연구, 학문적 연구가 반드시 있어
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 환경과 여건은 부부사역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하기 어려운 것
이 현실이라고 했다.
나. 주님의영광교회의 부부교육의 장애요소에 대한 극복방법
(1) 담임목사와 면담을 통해 운영상의 문제를 토의하고 사역의 시간 조정
부부사역의 참가자들이 사역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문제는 교회를 통하여
광고와 지속적 홍보를 하여 성도들에게 알려 주어 극복했다. 특별히 교회의 각 기관
들을 찾아가 개별적 만남을 통해 이야기하면서 부부사역의 필요성을 홍보했다. 교회
전체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가정사역의 중요성을 교회의 광고를 통해 알리
고, 또한 교회 게시판에 가정사역 홍보물을 부착하여 여러 성도들이 보고 알 수 있도
록 광고하였다. 교회 기관과 모임을 통해 가정사역의 중요성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알렸다. 무엇보다도 담임목사의 관심 끌기를 위해 담임목사와 면담을 통해 운영상의
문제를 토의하였다. 사역시간도 재배치하여 부부가 효과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
도록 배려하였다.
(2) 전문사역을 위한 신학교와 연계 노력
부부사역연구는 신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님의영광교회 가정사역자는
말했다. 전문사역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단 신학교와 연계하며 대화와 협조가
이루어져야한다고 했다. 개교회의 가정사역자는 학문적인 깊은 연구를 충분히 할 수
없다. 사역자로서 사역하는 시간과 사역의 여건들이 실제적으로 깊은 이론적 연구하
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주님의영광교회는 교회 내 신학교가 있어서 신학
교의 교수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연구를 통해서 실재와 이론을 결합하여 프로그
램화 하고 실제적 운영을 통해 그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이론을 만들고 발전해 가도
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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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들백교회의 부부교육에 대한 장애요소와 극복방법
가. 새들백교회의 부부교육의 장애요소
새들백 교회의 부부사역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중요한 문제를 새들
백교회 가정사역 담당자인 토드(Todd)161)는 지적했다.162) 토드는 글에서 무엇보다 부
부들이 이러한 사역의 필요성 즉 자신들이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모르고 있
다고 말했다. 부부관계를 위해 훈련이 필요함을 먼저 인식해야 교회에서 제공하는 훈
련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람들이 총체적
인 프로그램에 참여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부부들
이 프로그램에 한 번만 참여하고 나머지 이후에 연결되고 이어지는 훈련순서에는 참
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매번 같은 사람들이 똑 같은 주제의 프로그램을 반
복해서 듣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렇게 되면서 부부들의 입장에서도 반복된 강의나 훈
련을 다시 들으려고 하지 않게 되었고, 훈련을 제공하는 교회도 부부들을 총체적으로
161) Todd Olthoff는 새들백 교회에서 가정사역을 하고 담당하고 있다. 이메일을 통해 직접
질의응답을 가졌던 내용을 참고 하였다 (Jun 29, 2011).
162) Todd와 이메일을 통해 새들백 교회의 부부사역의 핵심적인 문제점들 알게 되었다. 다음
은 Todd의 답변이다.
“The main problems where people not seeing the need at first and not
understanding the need to have ongoing training that covered a core set of
issues over and over again so everyone was on the same page. Most
things we tried before were geared towards getting the same people back
so we would only cover communication for instance, once every couple of
years because we just did it and repeating it would mean some of the
couples wouldn’t come because they already heard it. We switched to a
resourcing model instead of a program model where my goal is to have
every couple trained instead of getting a big crowd each time I do it.”
“사람들이 처음에는 필요를 보지 못하고 모두가 이해하는 내용이 같도록 핵심
문제들을 다루는 훈련이 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시도했던 방식은 대부분 우리가 소
통 부분만 잠시 다루기 위해서 이전에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또 참여
하는 방향으로 몇 년의 한번만 진행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반복한다면 몇몇의 커플들이 한번 들었던 프로그
램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목표는 제가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훈
련받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모델 대신에 다양한 역할에 적합한 모델로 바
꾸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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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을 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
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부들이 적은 인원이라도 제대로 훈련
을 총체적으로 받았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 새들백교회의 부부교육의 장애요소에 대한 극복방법
토드는 매번 설교시간이나 성경공부 시간을 통해 부부 훈련의 필요성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부부들의 훈련이 건강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음을 설교와 성경공부들을 통해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렇게 훈련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나면, 한 번의 훈련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
기 보다는 모든 프로그램에 빠짐없이 참여해서 부부관계에 필요한 모든 영역을 배우
고 훈련 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부부관계 훈련을 하나의 중요한 신앙 훈련으로
생각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훈련이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
듯이, 부부관계의 문제도 평생 동안 경건생활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
로 강조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재정적인 문제로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부
를 위해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새들백교회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163)
토드 올더프(Todd Olthoff) 부부사역자(Pastor to Couples)는 새들백교회
(Saddleback Church)에 있어서 부부사역하는 동안 긍정적인 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164)
163) 커플 훈련에 활성화시키기 위한 당신의 개인적인 의견과 전략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들의 현실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위해 이것은 실
제적, 사실적 이여야 합니다. 이것은 마음이 있는 남성들로 세워져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당연히 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제자훈련과정과 우
리가 어떻게 교회를 하는지의 일부로 보여주어서 자신의 비전과 사명을 만드
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도록 반드시 도와야 합니다.
What is your personal opinion and strategy for activating of couples
training?
It has to be realistic so people know you know their reality. It has to be
built with the men in mind because the women will come anyway. It also
has to be seen as part of the discipleship process and how we do church
so it must help fulfill the vision and mission of the church instead of
creating it’s own vision and mission.
164) Saddleback Church에서 Couples and Small Groups 사역을 하는 Todd Olthoff 목사와
이메일을 참고하였다 (June 2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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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들을 훈련하는 동안 긍정적인 면은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면은 결혼생활이 향상되는 부부들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무엇인가 배웠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다. “
드디어 우리 결혼생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게 되었
다. 그리고 배운 기술들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우리 결혼은 제자
리로 돌아왔다.” 이것은 우리에게 결혼과 건강한 부부로 자라는
동안 필요한 목표를 알도록 돕는 일과 결혼에 대한 일반적 언어를
주었다. 그 기술 훈련들은 부부들이 함께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
What was the positive during Couples of training?
The positives are the couples whose marriages were saved
or enhanced because of what they learned. Many people said
things like, “someone finally described what was happening in
our marriage and with the tools we are now back on track in
our marriage.” It also has given us a common language to talk
about marriage and helped couples to know what they are
shooting at in growing a healthy marriage. The skills training
has also helped couples to grow together.
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부교육의 긍정적인 면은 그들이 배운 것 덕분에 결
혼생활이 지켜졌거나 향상되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드디어 누군가가 우리의
결혼생활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주었고 이러한 상담적 기술 덕분에 우리는
다시 결혼생활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결혼생활에 대해 말할 일반
적 언어를 주었고 많은 커플들이 건강한 결혼생활을 자라게 하기 위해 무엇을 겨냥해
야하는지 알려주었다. 이러한 기술 훈련은 커플들이 함께 성장하도록 도왔다.
새들백교회 가정사역자 토드는 부부사역의 장애요소와 극복방법 외에도 부부교
육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그는 부부사역이 교회에 필요한 사역이라고 말했
다. 그러나 교회에서 가정사역이 활성화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교회가 가정사역을 하면서 강점들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발견된다. 부부사
역의 한계점은 부부사역이 교회 내 가정들에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인식 되어 단회
적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보다는 부부교육이 한 번의 교육을 이수하였다고
생각하기보다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건강하게 가정을 만들 책임과
의무를 가진 자로서 영적 인식을 가져야한다. 토드는 “부부의 영적 성장이 가치 있다
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한다.165) 또한 그는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부
부들을 훈련하는데 있어서 한 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다하면 성공했다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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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벗어나야하며, 실제적으로 토드는 많이 모인 사람보다 훈련된 사람의 수가 성
공이라는 사고를 가지라고 말한다. 여기서 또 하나의 부부교육의 한계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사고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부부훈련을
받은 부부들은 부부훈련이 매우 소중하고 귀중한 성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점
이다.
새들백교회를 통해 본 미국교회의 부부교육의 장단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미국
교회 부부사역의 장점은 사역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점이다. 가정사역의 많은 부분과
영역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연결되어 부부들에게 접
근한다. 가정사역자들은 부부사역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부부사역에 관련된
사역자들이 모여서 문제점에 대한 극복방법에 대하여 연구하고 대처방안을 토의하고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가정사역의 저자 찰스 셀은 자신의 저서에서 교회 전체를
가족처럼 만들기 위해 교훈, 치료법, 소그룹, 세대 간 활동 등의 제안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단순히 부부사역이 존재하는 것만 아니라 부부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의 영역에 까지 세분화되어져 있다.166) 이를 통해 어떤 크기의 교회라도 여러 형
태의 부부들이 가지는 문제들을 도울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말한다.
교회의 리더들은 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발견하고 도움을 원하
는 부부들에게 도와주려는 적극적 자세를 가진다. 이로서 부부들을 훈련시키고 그들
로 하여금 교육된 리더로 성장시키고 리더로 세워지게 한다. 교회에서는 부부들이 필
요한 기술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해 준다. 그리고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165) 새들백교회 가정사역자 토드는 부부사역의 장애요소와 극복방법 외에도 부부교육의 장단
점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란다.
상담 프로그램이 아니라 영적 성장 문제로 보이도록 해야 하는 것을 명심
해라. 사람들이 영적성장이 교회에 묶여있고(교회와 연관이 있고) 영적성
장이 가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라. 또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고
“한 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으는 것이 성공이다“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당신이 훈련시킨 사람들의 수가 성공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져라.
Just make sure it is seen as a spiritual growth issue and not a
counseling program. Help people to see how it ties into the church and
that it is a value. Also change the mentality away from events and
success being numbers in a room at one time to training and the
number of people you have trained.
166) Sell, 가정사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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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부부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부부사역에 동참하는 부부들이 자신들
에게 실제적 비전이 되고 교회의 비전과 사역이 되도록 연관되게 돕는다.
반면에 부부교육의 단점은 부부사역에서 지속된 교육과 훈련이 필요로 하는데
교육하는 과정에 한 번 참석한 부부들은 다음에 부부훈련과 교육을 받으려 하지 않는
다는데 있다. 이유는 한번 배우면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한 번의
교육으로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교육을 받은 부부들은 자
신들이 받은 교육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이다.
미국은 부부사역이 한국보다 활성화된 것은 사실이다. 교회가 부부사역을 통해
많은 부부들이 훈련을 받게 한다. 간혹 교회들은 부부들이 부부사역에 관한 교육의
필요보다 그 숫자에 더욱 관심을 가질 때도 미국 새들백교회의 가정사역자 토드
(Todd)167)는 부부사역을 통해 많은 부부들이 훈련받았다는 사실보다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변화되었는지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여 말했다.
필자가 위의 미국 내 한인교회 부부교육과 미국교회의 부부교육을 인터뷰하고
조사하면서 몇 가지 느낀 것을 정리해 보면, 미국 내 한인교회의 부부교육은 부부사
역에 대한 다양한 분야가 개설되어져 있어서 부부들은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다. 사역에 대한 기부
(donation)와 도움(helper), 협조자(volunteer)가 일상화 되어 있어서 사역에 임하는 태
도가 적극적이었다. 그런데 미국 내 한국교회의 자료는 한국의 가정사역을 역수입한
다. 이유는 미국 내 한인교회 부부사역이 미국 내 한인교회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관
습과 전통이 혼합된 양상으로 문화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에 사는 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한국의 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더욱 다양하고 심각하
다. 미국 내 한인부부들이 한국의 전통적 관습을 지니고 있어 자신들의 처지를 적극
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다만 알아주길 바라고 그것에 대하여 대처해 주길 바라고 있
다. 또한 한인교회 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 사항 중 많은 부분이 한인교회 부부들
이 너무 바쁘다. 바쁜 이민 사회의 생활이 부부들을 함께 있게 하는 시간적 공간과
여건을 만들기 쉽지 않다. 특히 부부들이 사회생활에 대한 시간이 많다. 그래서 부부
167) Saddleback Church에서 Couples and Small Groups 사역을 하는 Todd Olthoff 목사와
이메일을 참고하였다 (Jun 2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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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서로를 위한 시간배려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여러 면에서 연구하고 많은 노
력을 하는 만큼 미국 내 한인교회도 좋은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은 부부교
육현장에 맞도록 연구하면서 부부가 행복하고 교회가 성장하길 기대한다.
한국교회가 미국교회로부터 배워야 한다면 부부사역의 담당자들이 자신들의 사
역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이다. 자신들이 해야 할 사역의 영역에 대하여 분명한 목적
을 가지고 있다. 또한 목적에 맞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사역의 문제에 있
어서 회피하기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취하며 활동한다. 사역에 동참하는
부부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여러 형태의 문제들에 대하여 수동적 태도가 아니라 적극
적인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었다. 부부들은 자신들의 고통의 문제에 대하여 서로
교감하기 위한 소그룹 모임을 만들어 그들이 자연스럽게 동참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부부교육의 장애요인과 극복방법과 미국교회와 미국 내에
한인교회의 부부교육의 장애요인과 극복방법을 분석하고 살펴보았다. 오늘날 건강한
교회 성장을 바라는 교회 부부교육의 현장을 정리하면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중
단되지 않고 지속되어야 한다고 정리 요약할 수 있다. 미국교회의 장점을 우리의 것
으로 접목하고 받아들여 우리의 부부교육도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해 본다.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실제적으로 지역교회의 가정사역 활성
화를 위한 부부교육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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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지역교회의 가정사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그리고 미국 내 한인교회에서 부부교육의
현장과 장애되는 요소와 극복 방법을 토대로 본 장에서는 지역교회의 가정사역 활성
화를 위한 부부교육의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제 1 절 지역교회의 가정사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가정은 교회의 핵심이며 교회를 이루는 핵심요소이다. 가정사역은 교회의 사역이
다.168) 이런 관점에서 가정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다. 가정은
교회를 이루는 핵심요소이다. 교회는 가정을 파괴하는 어떤 공격에도 대비하고 막아
야 한다. 부부사역은 부부들이 병들지 않도록 예방(prevention)교육을 해야 하며, 역기
능적인 가정을 순기능적인 가정으로 치료(treatment)하며, 가정의 기능을 더욱 증진
(promotion) 하도록 하여 크리스천의 가정이 가정생활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
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부부교육에 기초한 지역교회의 가정사역 활
성화를 위한 방안을 살펴보자.
1. 가정사역의 문화조성 및 목회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
교회에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비중은 지대하다. 가정사역 개발
에 대하여 박장순 목사는 가정사역자로서 가정사역이 한국에 뿌리내리려면 목회자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169) 박장순 목사는 “여러분, 현재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
168) Sell, 가정사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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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정사역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있겠는가?” 질문하였다. 이에 목회자들이 교회
성장에서 가정사역은 80%정도가 필요한 요소이지만 교회사역 가운데에서 가정사역이
중요하다는 대답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교회에서 가정사역 활성화를 위해 가정사역의 문화조성 및 목회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첫째, 여러 가지 주제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가정사역을 위한 문화를 교회에서
조성하라170)는 것이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대화하는 문화에 있어서 토론 문화가 약하
다. 일반적으로 어른이 말씀하시면 아래 사람은 이야기를 듣는 문화이다. 자신의 의견
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문화는 아니다. 현대에 있어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
도 토론하는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한국교회의 성도는 대가족, 가부장
적 풍습에 젖어 있다. 결혼을 하고도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독립, 분화하지 못한
가정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대화의 방법뿐만 아니라 조심하고 주의해할 대화내용으로 한국교회의 성도
들은 자신의 가정사가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가족들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다. 만약에 자신의 가정사가 들어나면 마치 수치심을 받
는다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자신의 가족사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는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가정사역 계발의 장애요소는 사회적 요소와 풍속과 습관적 요소와 한 사회에
서 굳어진 전통적 행동 양식이나 관습을 따르는 요소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의
생각과 사고는 대화의 내용으로 표출된다. 그러므로 교회의 문화를 바꾸는 실제적 행
동은 교회 안에서 작은 주제로부터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으로 출발해야할 것이다. 여
169) 박장순, 풀러신학교 D.Min. 강의(2009년, 가을)를 참고하였음.
170) Wright, 우리부부 처음사랑 되찾기, 76. 참고바람. Wright는 지속적인 결혼의 비밀(The
Secrets of a Lasting Marriage)에서 독특한 커플의 스타일을 만들라고 조언한다. 현대 시대
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를 살고 있다. 배우자들이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 모양의 삶
을 살아가고 있는 자금의 시대에 교회는 부부들이 그들만의 독특한 커플 스타일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독특한 커플의 스타일을 만드는 방법은 행복한 결혼을 방해하는 요인
을 제거하면 된다.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방법은 첫째, 대화를 만들어가는 부부가 되라.
의견 대립이 생겼을 때에 부부는 싸우기 전에 자신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대화의 시간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도록 한다. 부부는 상대방의 관점이나 느낌조차 다른 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
고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애써야 한다. 두 번째, 열정적인 부부로 만들어 가라. 부부는 체면을
가리지 않고 싸울 수 있다면 싸워라 그러나 사랑스럽게 싸워야 한다. 싸울 수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열정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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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가지 주제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교회 문화를 조성함과 가정사를 공개하게 함은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가정사를 공개하기보다 자기노출을 유도하지 않
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더 지혜로울 수 있다. 특별한 경우에 자기 이야기
가 노출되어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매우 작은 숫자의 집단에서
비밀보장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방법도 있다. 교회의 경험으로 볼 때, 몇 년 지나면
소집단에서 조차 소문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대화를 접근해야한다.
때로는 지역 기독상담가와 연계하여 사역을 영역과 범위를 넓게 하는 방법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대화의 방법이나 내용들을 고려하고 대상을 살피면서 자연스
런 대화와 사역의 장으로 확장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목회방향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목회
자들은 성경적 목회관을 바르게 가져야 한다. 현시대에 맞는 목회적 관점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목회방향은 목회자가 가지는 목회철학에 의해 계획되고 설정된다. 교회
의 속성에는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생명성, 무오성이 있다.171) 목회자의 교
회관은 교회의 모습과 형태도 변화시킨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신학에 있어서 개혁주
의 신학을 바탕으로 하여 가정신학을 전개하며 가정신학에 대한 개념을 세워야 한다.
지금까지 성경적 가정이해를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
타내는 도구여야 하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기관이어야 한다. 기독교
가정들이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면 이것이 바로 전도의 방법이 된다.172)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이를 기초로 개혁주의적 성경관173)
을 가져야 한다. 칼빈의 5대강령은 연구자에게 중요한 목회철학을 근간을 이루게 했
다. 이에 칼빈의 5대강령을 기초로 한 성경관을 소개한다. ①전적 타락(Total
Depravity)이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
171) 하문호, 교의신학 6 (서울: 그리심, 1999), 86-102. 루이스 벌콥은 교회의 속성을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으로 본다. 또한 이책은 로마교회, 프로테스탄트의 개념들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혁주의가 말하는 교회의 성질을 비교할 수 있다.
172) Jim Peterson, Evangelism as a Lifestyle (Colorado Springs: Nav Press, 1980), 106-07.
173) 개혁주의 성경관을 논할 때 성경의 정경성, 성경의 영감성, 성경의 필요성, 성경의 충족
성, 성경의 권위들이 있으나 여기서는 이를 논하지 않는다. 분명한 사실은 개혁주의는 무엇보
다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한다. 또한 성경이 성도들의 신앙과 생활의 규범임을
믿고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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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람은 악을 가지고 있기에 영적 현실을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다. 오직 죄인은
거듭남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올 수 있다. 이것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의
영은 살아날 수 있다. 구원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아니다. ②무조건적 선택(Unconditional Election)이다.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한 개인을 선택하신 것은 오직 그의 독자적인 주권이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죄
인)을 선택하신 것에는 죄인이 선하게 살아가는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가 선택
하신 것은 죄인에게 회개의 믿음을 주실 때 죄인이 회개함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
오게 될 때 구원을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구원은 죄인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
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선택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③제한 속죄(Limited
Atonement)이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오직 선택 받은 자들을 위함이다. 그리스
도의 구속은 구원을 잃을 수 없게 한다. 구원을 얻는 믿음은 성령님께서 확실하게 보
장 하신다. ④ 불가항력적 은혜(Irresistable Grice)이다.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부름이 있지만 이 전에 성령님께서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구원을 얻도록 하신다. 외부적인 부름에서는 복음을 거절 할 수가 있지
만 내부적인 부름(성령)에 있어서는 거절을 하지 못한다. 성령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회개 하도록 하시며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신다. 죄인은 기쁨과 감동으로 그리스도
를 영접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결코 실패를 하지 않으신다. ⑤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s)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인해
죄 사함을 받게 되며 성령님으로부터 인 치심을 받음으로 영원히 구원을 얻게 된다는
개혁주의 신학을 기초하여 목회의 철학이 세워져야 한다.174)
목회자의 바른 성경관은 이단이 난무하는 현 시대에 강조를 거듭해야한다고 생
각 한다. 목회자가 갖는 건강한 목회관은 건강한 교회를 낳는다. 교회의 건강은 가정
의 건강으로, 가정의 건강은 교회의 건강으로 상호작용하게 된다. 가정을 행복하게,
건강하게, 신나게 만들기 위해서 가정사역에 대한 목회적 관점과 교회관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교회 안에서 부부사역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과제로서 목회자 부
부가 먼저 훈련되어야 한다.175) 목회자 부부의 훈련은 육적 훈련과 영적 훈련을 의미
174) Calvin, 기독교강요, 295-428. 율법 아래에서 조상들에게 나타나셨고, 복음 안에서 우리에
게 나타나신 구속주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1장부터 7장을 참고.
175) 엄예선, 한국교회와 가정사역, 531-33 참고바람. 한국 목회자들의 가정사역 경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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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목회자는 부부간의 영적 친밀함을 나누어야 한다.176) 다양한 형태의 부부들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면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부부
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목회자 부부가 준비해야만 한다. 다변화하는 시대에 다양한 형
태의 부부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회 안에는 동거부부, 다문
화 부부, 무자녀부부, 편부모를 가진 부부, 계약부부, 재결합부부, 등에 대하여 교회가
교육을 준비해야 한다.
2. 교회에서 가정사역자와 부부조력자 세우기
지역교회의 가정사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교회 안에서 부부사역에 참석한
부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부부사역으로 훈련한 부부들은 자신들이 겪
었던 부부사이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더 이해하고, 공감하기에 이 일에 헌신할 수 있
다. 교회 안에 목회자와 성도가 부부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면 부부교육에 초청하기
위해 가정 내에 발생된 문제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안다.
한국 목회자들의 가정사역 경험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 중에서 참
가자들이 힘들어 했던 점들이 있다.177) 첫째는, 자기 노출이다 이는 자신이 너무 솔직
하고 직선적인 대화, 혹은 신상 즉 가족에 대한 감정적 발언에 대해 서로 긴장하고,
그 가운데 갈등적 요소들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부부 사이의 일을 이야기할 때이다.
둘째는, 변화에 대한 적응이다. 갑작스런 변화에 처음부터 적응하기에 힘들었다고 말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 중에서 참가자들이 힘들어했던 점들은 첫째가 자기 노출이다.
이는 자신이 너무 솔직하고 직선적인 대화, 혹은 신상 즉 가족에 대한 감정적 발언에 대해 서
로 긴장하고 갈등적 요소들이 있었고, 둘째는 변화에 대한 적응이다. 갑작스런 변화에 처음 적
용이 힘들었다고 말한다. 수직구조를 수평 구조로 바꿀 때 여성으로 적극적으로 찬성하거나
당연시 하나, 남자 안에서는 많은 토의와 갈등이 있은 후 서서히 정착되었다. 셋째는 시간 내
는 것이다. 넷째는 자료에 대한 인식이다. 교재에 대한 적응, 숙제로 내어준 책읽기이다. 엄예
선은 부부사역의 힘들었던 점들을 개선하면 이로서 부부활성화 방안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한
다.
176) R. Paul Stevens, 영혼의 친구, 부부 (Marriage Spirituality), 강선규 역 (서울: IVP,
2006), 19-21. 폴 스티븐스는 결혼 생활에 영적인 차원을 더하고자 하는 의지에 있음에도 불구
하고, 영적인 우정에는 부부가 해결하지 못한 장애물들 결혼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기에 첫째, 영적 친밀함 갈망하라. 둘째, 영적 외로움은 위험하다. 셋째, 가장 은
밀한 것을 나누라고 권면한다.
177) 엄예선, 한국교회와 가정사역, 5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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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수직구조를 수평 구조로 바꿀 때 여성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거나 당연시 하나,
남성들은 내면에서 많은 토의와 갈등이 있은 후 서서히 정착되어진다. 셋째는, 교육을
위해 시간을 만드는 것이다. 부부사역은 사역자와 부부들이 서로 만남으로부터 시작
된다. 만나기 위해서 서로 시간의 양보, 타협을 통한 서로의 시간 배려가 필요하다.
자신과 상대방의 변화를 위한 시간을 내어 함께 나누고 공유하면서 소통하기 위해서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넷째는, 자료에 대한 인식이다. 교재에 대한 적응, 숙
제로 내어준 책읽기이다. 이런 면에서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한 부부교육을 받은 자
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문제에 새로운 시각과 견해를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부부교
육을 접한 새로운 부부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고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이로서 부부사역의 힘들었던 점들을 개선하면 부부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
다. 먼저, 자기 노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부부끼리만 사적인 대화를
나누도록 하고 집단 내에서 사적인 내용의 발표를 제한시키는 방법이다. 둘째는 비밀
보장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방법이다. 자기 노출은 자기가 노출시킬 수 있는
범위와 영역에서 편안하게 느끼는 만큼만 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셋째, 자기 노출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돕고 자신이 도움 받음을 강조하는 방법이다. 자신을 노출하지
않는다면 상대방도 자신을 노출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서로 방어하고 기피하는
것을 보이는 순간 서로 간에 신뢰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넷째, 시간을 내
는 문제는 다른 사역에서 겹쳐지지 않도록 사전 사역의 조율을 통해 조정하는 방법이
다. 이로서 다른 사역과 부딪히지 않고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잘못된 시각을
피하게 한다. 다섯째, 교재는 각 집단의 특성에 맞는 교재를 선별하여 선택하여야한
다. 부부의 훈련을 통해 교회는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하며 성장하고 성숙된 모
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지역교회의 가정사역 활성화를 위한 부부교육에 있어서 부부사역을 통하여 부부
들이 가정사역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경적 부부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훈련하도
록 한다. 성경적이면서 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을 살려야 한다. 노만 라이트
(Norman H. Wright)은 지속적인 결혼의 비밀(The Secrets of a Lasting Marriage)
에서 독특한 커플의 스타일을 만들라고 조언한다. 현대 시대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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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살고 있다. 배우자들이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 모양의 삶을 살아가고 있
는 자금의 시대에 교회는 부부들이 그들만의 독특한 커플 스타일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178) 독특한 커플의 스타일을 만드는 방법은 행복한 결혼을 방해하는 요
인을 제거하면 된다.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방법은 첫째, 대화를 만들어가는 부부
가 되라는 것이다. 의견 대립이 생겼을 때에 부부는 싸우기 전에 자신들의 차이를 인
정하고 대화의 시간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도록 한다. 부부는 상대방의 관점이나 느낌
조차 다른 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애써야 한다. 두 번째, 열
정적인 부부로 만들어 가야 한다. 부부는 체면을 가리지 않고 싸울 수 있다면 싸워야
한다. 그러나 사랑스럽게 싸워야 한다. 싸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열정이 있다는 증
거이기도 하다. 부부가 스타일을 만들어 갈 때 대화하고 열정적이면서 반드시 가져야
할 기준이 있다. 이로서 부부로서 서로가 자신의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배우자에게 관심을 보여야 한다. 배우자에게 진심으
로 관심을 나타내고 배우자가 하루 동안 무엇을 하고 지냈으며 혹시 기분 나쁜 일은
없었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우자에게 사랑을 표현한다. 천 마디 말보다는
옆에 앉아서 부드럽게 어루만져 준다던가, 산 너머로 지는 해와 붉게 물든 구름을 물
끄러미 바라보며 서로 손을 잡고 앉아 있는 것이 훨씬 나은 경우도 있다. 혹은 수많
은 인파 속에서 손을 갑자기 잡는다던가,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먼저 배우자를 위한
감동적인 행동을 통해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다. 우연히 가게에서 자신은 싫어하지만
배우자가 좋아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배우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사는 것도 관
심을 표현하는 것이다. 배우자가 서로 돌아보게 한다. 서로 돌아보는 것은 배우자에게
전화해서 기도 제목을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상대방에게는 고마움을 표
현하고 공감대를 형성한다. 긍정적인 형향을 미칠 수 있는 태도는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배우자가 하는 행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배우자로 하여금 당
신이 그 일들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공감은 배우자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배우자의
눈을 바라볼 때 같은 느낌을 가지는 경우를 공감이라 할 수 있다. 힘든 상황과 여건
을 사실대로 말하며 밝게 웃으며 산다. 유머 감각과 농담할 수 있는 여유와 재미를
178) Wright, 우리부부 처음사랑 되찾기,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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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기는 것은 자칫 심각해 질 수 있는 결혼생활의 균형을 이룬다. 결혼 생활에서 긍정
적인 영향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은 깊은 관계가 있다. 배우자의
감격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배우자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다. 기쁨은 반드시 행복해야 한다는 것보다 즐거우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또 다른 긍
정적인 영향은 서로의 관심과 사랑을 당연시 여기지 않는 것이다. 만일 배우자의 사
랑을 당연시 여기면 그것은 그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다.179) 이러한 노력과 행동
의 변화에 따른 배우자는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를 넘어 배우자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
하고 문제를 재조명하게 될 것이다.
폴 스티븐스는 결혼 생활에 영적인 차원을 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영적인 우정에는 부부가 해결하지 못한 장애물이 있으며 결혼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180)고 지적한다. 교회 안에서 부부사역을 통하여 부부들은 부부의 영적 친
밀감을 추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181) 건강한 부부는 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
적인 부분도 함께 훈련되어지고 성장해야한다. 그러기 위해 첫째, 부부가 영적 친밀함
을 갈망하라고 말한다. 부부의 영적 친밀함에 대해 대화를 하다보면 많은 부부들이
영적으로 더 가까워지길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
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어려운 주제라서 그런지 이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지
않게 된다. 또한 부부에게 있어서 영적 외로움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개인적으로 자
신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만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영적 여정을 걷지 않는 사
람이 있다. 부부 중 한 사람은 원하고 다른 사람은 싫어하거나 억지로 끌려간다면, 이
것은 결혼 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서 부부에게는 가장 은밀한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영적 친밀함이 무엇인가, 친밀함이란 견고한 인격적 관계
이며 소중한 사랑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한 각별한 정서적 일체감을 의미한다. 또한
친밀함은 사랑이 가득한 연합이며 서로를 돌보고 책임지고 신뢰하고 감정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신의 감정을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서 나누는 것이다.
친밀함이란 서로가 가까워지기 위해서 위험도 감수하는 것이며 자신의 배우자에게 당
신의 은밀한 부분도 숨기지 않고 보여주는 것이다. 부부간의 영적 친밀함은 부부가
179) Wright, 우리부부 처음사랑 되찾기, 82-92.
180) Stevens, 영혼의 친구, 부부, 19-21.
181) Wright, 우리부부 처음사랑 되찾기, 2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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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자신들의 영적 자아를 나누며 부부가 하나된 것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나 의심이나 염려도 나눌 수 있다. 이것은 자신의 영적 자아를 보여주
는 것이고 이것은 친밀한 관계에서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친밀함을 얻기 위해서는 손
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지역교회의 가정사역 활성화를 위해 부부사역자와 부부 조력자로 세워지려면 부
부는 갈등되는 요소를 제거해야한다.182) 부부로 맺어지면서 갈등은 예고된 사건이기도
하다. 부부 앞에 있는 예고된 갈등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 스탠리는 자신의 저서 결혼에서 부부의 하나 됨을 방해하는 요소로 ‘갈등’이 있
다고 말한다. 부부는 갈등되는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갈등의 요소가 해결되어야하는
이유는 부부의 하나 됨을 파괴하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부부는
결혼 생활의 갈등처리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우정
을 나누는 부부가 되어야 한다. 우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결혼 생활의 가
장 깊은 욕구이다. 그러나 많은 부부들이 좋은 친구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
다고 말한다. 우리는 모두 바쁘게 살고 있다. 부부관계에서 가장핵심이 되는 우정은
이 모든 경쟁 상대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곤 한다. 우정의 감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간을 내어 이야기하고, 우정을 갈등의 문제로부터 보호해야 한
다.183) 둘째, 즐거움을 나누는 부부가 되어야 한다. 오락은 친밀한 관계를 건강하게 유
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부부들은 처음에는 많은 오락을 함께 즐긴다.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며 보내는 평화로운 시간은 편안한 친밀감을 조성하여 두 사람
사이의 유대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준다. 그러나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 중의 하나는 우리는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오락을 즐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다. 인생을 즐기기 위해 퇴직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분명 즐거움과 유희는 바
182) Stanley 외, 세상에서 가장 실제적인 결혼생활 지침서, 278. 스탠리는 자신의 저서 결혼
에서 부부의 하나 됨을 방해하는 요소로 ‘갈등’이 있다고 말한다. 부부의 하나 됨을 파괴하는
주요 유형이다. 그러나 그는 부부는 결혼 생활의 갈등처리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즐거움
을 나누는 부부가 되어야 한다. 멋진 성생활을 누리는 부부이다.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부부이
다. 부부는 영적 친밀감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위해 먼저 함께 성경을 읽어라, 함께 기도하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라, 함께 사역하라, 그리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라 매우 형식적인 것이지
만, 핵심은 바로 함께 하는 것을 주장한다.
18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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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금의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이다.184) 셋째는 멋진 성생활을 누리는 부부이다. 많
은 부부들이 이 영역에서 매우 애쓰고 있다. 그 중에는 친밀감과 하나 됨의 유일한
통로로서 성적인 관계에 의존하는 이들도 있다. 감각적인 생활과 성생활은 다름을 인
식해야한다. 즉 성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육체적인 쾌락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모두 성장해야 한다. 그러나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연구하고
발견하고 경청하고 웃어 주며 타협하고 변화하며 실천하려는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
다. 그러기 위해 욕구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상대방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아울러서 중요한 것은 솔직한 대화를 통해 시작되어야 한다.185) 넷
째는,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부부이다. 부부는 영적 친밀감이 있어야 한다. 즉 믿음의
행보를 나누어야한다. 영적인 친밀감은 각자의 영적인 삶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을 말
한다. 그러기위해 먼저 함께 성경을 읽어라, 함께 기도하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라,
함께 사역하라, 그리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라, 매우 형식적인 것이지만, 핵심은 바로
함께 하는 것이다.186) 부부가 함께 영적인 시간을 만들기를 원하며, 그것이 중요하다
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런 일
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영적인 친밀감을 높이기 위하여 얼마간의 시간을
마련할 때는 갈등과 문제로부터 이 시간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187)
교회 안에 가장 최소 단위의 집단은 가정이다. 그 가정의 리더는 부부이다. 부부
는 한 몸이다. 연합된 자들로서 동등한 위치에 있다. 건강한 교회를 생각한다면 교회
안에 건강한 부부들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부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방안
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건강한 교회는 개혁주의적 부부교육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부교육이 말로만 하는 사역으로 말하는 사역이 아니라 교회와 더욱
긴밀해져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사역이여야 한다.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교
회가 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처럼, 부부가 한 몸인 지체로서
서로 아끼면 존중해야 한다. 부부는 성경을 통해 교육받고 훈련하고 연합된 삶을 배
우고 체험하는 교육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부부교육을 통하여 훈련된 부부





에게는 어려운 위기가 닥치더라도 문제를 분석하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극복방법을 찾
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교회의 가정사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부부교육으로 훈련된
자가 가정사역자와 부부조력자로 세워지고 점점 확장된다면 건강한 가정으로 변화되
어 건강한 교회성장을 이루는 원동력으로 에너지가 될 것이다.
3. 신학교와 교단 차원에서 계속적 교육 과정 개설과 지원
교회들이 각기 다른 가정사역 기관들과 관련되어 목회의 큰 그림을 구상해야 한
다. 현실적으로 몇몇 대형교회를 제외하고 한 교회가 가정사역의 모든 부분을 담당하
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대안이 있다면 다른 가정사역 전문기관과 협
력하는 가정사역을 도모하는 일이다. 작은 교회들은 대형 교회와 연합하여 가정사역
을 감당하고 교회들이 법률기관, 상담기관, 각 지역 주민자치센터와 구청과 시청의 국
가기관을 통해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고 연결시켜 네트워크를 형성
해야한다. 가정의 문제를 가정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협
력기관, 돕는 지지 세력을 구축하여 건강하게 가정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
야 한다.188) 또한 가정의 문제를 다루는 다른 여러 사회봉사 단체들과 차이점이 있는
기독교 가정기관들이 세워지고 사역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가정사역자들과 교회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정보 교환 등이 필요하다. 특별히 교단 신학교와 교단 차
원에서 가정사역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재와 지원
시스템을 형성하여 바람직한 기독교 가정에 대한 모델이나 표본이 구체적으로 제시되
어야 한다.189) 왜냐하면 각 교단마다 신학의 색깔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신학을
기초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가정을 파괴하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단차원에서 국가나 정부 기관의 협조 및
지원 체계를 함께 연계하는 시스템을 형성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교단차원과 신학교에서의 지속적인 교육과 양질
의 교육은 교회의 리더로 키우는 목회자들에게 가정에 대한 신학적 자세를 일깨울 것
188) 엄예선, 한국교회와 가정사역, 제5장 “가정사역 개발을 위한 한국교회들의 과제들” 참고
바람.
189) 엄예선, 한국교회와 가정사역, 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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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이다. 엄예선 교수는 자신의 저서 한국교회와 가정사역에서 가정사역이 한
국에 뿌리를 내리려면 목회자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190) 가정사역을 올바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달성해야할 과제들은 부부사역의 활성화 방향에 영향을 주기에 아
래에 소개하기로 한다. 우선 목회철학과 목회방향 정립의 과제를 말한다. 교회와 가정
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쌍두마차라고 본다. 교회와 가정은 함께 동역하는 관계이다.
교회는 가정 없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학적 과제로서 가정에 대한 바
른 신학정립을 세워 건강한 교회 상을 세우는 것 또한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가정을
통해 신앙을 성장시켜야한다.
둘째는, 가정의 문제는 인식하고 있지만 교회가 처한 재정의 한계를 가지며, 인
적 자원이 제한된 영역이다. 그러므로 교단과 신학교는 개교회로는 자체적으로 연구
하고 만들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야 한다. 부부들의 상황과 여건과 특성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연구하고 그들을 위한 교재와 계속적이고 지속적이며 정기적인 재교육까지
바라보는 준비가 요구된다. 특히 교회 안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부부의 현상에 대
해서 다양한 주제별 교육이 연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부부들이 여러
가지 위기를 가지는데, 파탄위기에 있는 부부, 이혼의 위기에 있는 부부, 슬픔과 상실
에 처한 부부, 학대와 역기능 부부, 갈등하고 있는 부부, 대화의 소통이 이루어지 않
는 부부 등, 다양한 부류의 문제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또한 교단 차원에서와 교단 신
학교에서는 다양한 부부사역개발에 대한 인식과 필요를 자각하고 예방부부사역과 치
유부부사역과 성장과 성숙을 위한 부부사역, 그리고 열매(모델) 부부사역을 연구하고,
구체적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된 내용들에 대하여 부부들의 문제들을 깊이 연구한





본 논문은 가정에서 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아픈
현실을 고민하면서 교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부부훈련과 교육을 조사하여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해 부부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부들이 처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극
복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훈련되고 성숙한 교회로의 성장 발전을 위하여 효과적인 부
부교육의 방안과 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주요한 핵심은 성경적 가정이해와 부부교육에 기초한 지역교회의 가정사
역이 활성화되는 것이다. 교회에서 중심인 가정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나약하던 상태
나 무너지거나 해체되는 영역에서 건강해진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부부들이 서로 알
아가는 관계에서 작은 오해나 문제에 부딪쳤을 때에도 아파하는 정도가 심하여 활동
의 제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초하여 배우고 익힌 내용을 기독교세계관으로
해석하고 선택하는 것이다. 또한 보다 나은 방법들을 모색하며 발견하여 보다 나은
방향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으로 받아
들이는 부부들은 경건한 성도로 성장하고 성숙될 것이다. 성경적 원리와 현대 사회적
원리를 따라 성경적 가정이해와 부부교육에 기초한 지역 교회의 가정사역 활성화를
위하여 부부의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 부부교육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해
한국교회, 미국교회와 미국 내 한인교회에고 이루어지고 있는 부부교육에 관한 연구
를 이론과 실제를 통해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논지를 정리하였다.
이와 같이 성경과 가정, 그리고 가정사역과 교회의 현황과 과제들을 짚어볼 때,
지역교회의 가정사역 활성화는 교회와 부부간의 관계에 관한 견고한 성경적 이해와
실천에 바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아래와 같은 부부사역을 위한 구체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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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부부교육에 대한 제언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들이 당면한 부부사역의 문제점과 부부사역의 필요성을 살
펴보았다. 특히 교회 안에서 부부사역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어려움과 극복방안들과
미국교회를 통해 배워야할 점들을 살펴보았다. 한국교회가 성경적 가정이해를 통하여
지역교회 가정사역의 활성화를 위한 부부교육 방안을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건강한 교회에 대한 기대는 목회자면 누구나 갈망하는 주제이다. 목회를 하면서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장’, 이 단어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성장을 향한 강렬한 갈망
이며 간절한 사역의 몸부림이기도 하다. 누구라도 성취되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
은 갈망과 열정을 품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해 부부들이 겪고 있는 위기의 문제를 직
시하여 문제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와 결부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여 나가야 하는 과제임을 인식해야한다. 교회가 이처럼 위기에 부딪
친 부부들의 문제를 올바르게 대처하여 위기를 접한 부부들이 삶의 의미를 성경에서
발견하고 깨닫고 위기를 넘어 새로운 비전의 삶을 살아가도록 교육하는 중대한 사역
이다. 현재에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 중에 부부교육이 매우 미약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연구를 통해 부부교육의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교회 안에서 건강해지
는 많은 부부들의 활동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결과적으로 건강한 교회 성장을 바라는 교회라면 가정과 부
부교육에 있어서 목회철학의 기초를 세워야하는데 이를 위해 목회자는 부부교육에 기
초한 지역교회의 가장사역 활성화를 위해 개혁주의 성경관을 정립할 것을 제언한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가정사역에 대한 신학적인 기초를 견고히 함과 동시에 가정에 관
한 성경의 가르침을 명확히 하여 개혁주의 입장에서 입장을 명확히 정립하고자 노력
하였다. 결혼제도는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이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이루는 한 몸이며, 연합과 떠남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부부로서 친밀감을 유지하
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제도이다. 현대에 다변화하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문제를 이겨내며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우도록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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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해 개혁주의 입장에서 가정의
올바른 목회철학과 목회방향을 선정하고 정립할 것을 제안한다. 목회자의 목회철학이
외적인 성장에서 공동체의 건강 쪽으로 더 바뀌어야 한다. 가정의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는 부부들의 한계성과 위기 대처능력의 부재를 넘어 보다 건강한 부부를 만들어
가는 것이 건강한 가정이 되는 길이며 한 걸음 나아가 건강한 교회와 공동체의 성장
을 위한 첩경이 될 것이다.
셋째, 모든 신학교에서 커리큘럼(교과과정)에 가정사역에 관한 과목을 개설하여
학문적 연구와 실천적 연구가 계속되어야 하며 가정사역분야에 대한 목회적 재교육
실시를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현대 사회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다양한 현대의 부부들과 그들이 부딪치고 겪고 있는 의식과 가치관의 위기를 대처하
기에 현재 목회자들의 연구와 개발이 역부족일 뿐 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가능한 영역
이 절대적으로 미약하다. 그렇기에 모든 신학교 교과 과정에 가정사역 분야의 개설이
시급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의 현장에 있는 목회자의 재교육도 실시되어야 한
다. 가정에 대한 인식의 부족을 메울 수 있는 교단과 신학교에서 교리와 성경적 기반
에 따른 일관성 있고 보편타당한 바른 가정사역 연구와 교재들이 출판되어서 현대의
위기의 가정들에게 부재가 생기지 않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총체적이고 통전적 시각
의 신학관점이 되도록 협력과 관심이 요청된다.
넷째, 한국교회 목회자 가정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교육받기를 제안한
다.191) 한국적 전통의 문화를 가진 한국교회 목회에서 모델이 되는 교회의 목회자 가
정을 찾기가 쉽지 않다. 목회자와 가정이 건강한 가정의 모델이 되어 성도들과 그 가
191) 엄예선 박사는 한국교회가 가정사역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들을 밝히고 있는데 첫째, 한국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정사역을 실시해야 한다. 그 이유들은 교회가 건강
한 교회로 성장하려면 먼저 교회 내 가정들이 건강해야 하므로 한국교회는 가정사역을 실시해
야 한다. 둘째, 한국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정사역을 실시해야 한다. 교
회의 사명 곧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사랑의 이중계명을 잘 지켜서
가족원들과 이웃, 교회와 사회를 잘 섬겨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공헌하
게 함은 가족 사랑과 분리되어서 성취될 수 없다. 셋째, 한국교회는 자녀들의 올바른 신앙교육
을 위해 가정사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넷째, 한국교회는 교인들이 교리를 삶의 현장에서
실천함을 돕기 위해 가정사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교회들
은 가정사역을 통해 가정들을 잘 세울 수 있는 매우 전략적 위치에 있음에도 실제로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엄예선박사의 지적
이다. 엄예선, 한국교회와 가정사역, 352-360.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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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들이 성경적 가정을 닮아갈 수 있는 교각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로서 그들이
변화되는 것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증거가 될 것이며 아울러 성도들이 거하
는 장소마다 사람들에게 관심과 주목의 대상되고, 그리스도인 가정의 모델이 되어 현
대 가정의 위기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며 참 가정의 의미를 고민하고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야 하며 해법으로 찾아오는 교회로 다가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섯째, 한국교회가 부부에 관한 설교, 교육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부부 평신도
사역 및 부부사역을 활성화할 것을 제언한다. 일반적 교회에서 평신도 사역은 하고
있으나 부부가 함께 사역을 하며 부부사역의 훈련을 하는 교회를 찾기란 쉽지 않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현재 실정은 준비된 부부사역자를 찾기 쉽지 않다.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이 존재하며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들을 이해하는 접근 방식은 한
두 가지로 설명되지 않는다. 특별히 위기에 처한 부부 그 상황을 버틸 수 없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거나 참지 못하는 부부라면 그들에게 접근하기란 더욱 더 쉽지 않을 것
이다. 그러나 부부교육은 이들에게 건전한 사고를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부부교육을
통해 훈련된 부부가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역할을 감당하고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이다. 결혼의 적령기에 있는 부부가 교육을 받으며 나이를 먹은 부부라 할지라도
부부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부부교육은 사역의 활성화시
킬 것이다.
여섯째, 한국교회는 내-외적 지원 그룹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을 제언한다. 교회
와 교회가 서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공유하며 교류하면서 교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다양한 형태의 부부 위기에 관한 문제를 나누어야 한다. 이로서 교회
내 발생되고 있는 부부의 위기를 해결하는 네트워크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으
며, 교회 내 부부의 위기를 이겨낼 자양분 역할을 할 것이다. 다변화하고 복잡한 사회
속에서 교회는 위기에 처한 부부들에게 문제의식과 예방과 극복할 수 있는 기관이 되
어야하기 때문이다.
실천이 없는 이론은 공허하다. 이론적 바탕이 없는 실천은 발전이 없다. 필자는
성경적 가정이해와 부부교육에 기초한 지역교회의 가정사역 활성화 방안의 제언이 이
론과 실천이 잘 혼합되어져서 이 시대에 신실하고 건강한 부부들이 건강한 교회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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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위해 교육되어지길 기대하며 이를 위해 성경적 가정이해와 부부교육에 기초한
지역교회의 가정사역이 활성화되어진다면 그들을 통해 더 성숙되어진 가정의 열매들
이 얻어질 것이라 확신하며 그 날을 기대해 본다.
제 2 절 향후 연구과제
첫째, 현대의 다양한 가정에 부딪힌 위기의 문제에 대한 부부교육의 교재와 프로
그램이 개발되어야한다.
둘째, 교육받은 부부들이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계발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가정의 다양한 문제들의 자료를 수집하고, 조직하며 관리하는
일에 대한 협력과 운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가정의 문제가 개교회에만 있지 아니함을 인식하고 대형교회와 중소교회들
이 연합하여 부부교육의 장을 열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교회가 한 공동체이며 중소
교회에서 할 수 없는 가정사역에 관한 재정적부분과 인적 자원의 나눔과 협력의 장을
열어가야 한다.
넷째, 가정사역이 한 번 지나쳐 버리는 조류의 흐름이 아니라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목회하는 목회자가 연구하고 교회에 정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정에 대한 목회자의 인식의 변화와 실천의 의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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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새들백교회 가정사역 담당자 토드에게 이메일로 전하고 받은 설문내용입니다.
Saddleback Church에서 Couples and Small Groups 사역을 하는 Todd Olthoff,




Age: 30 /40 /50 /60 /older 40
Name of a church: Saddleback Church
Position of the church: Pastor to Couples and Small Groups
1. Why did you start Couples training?
A. Background
We started the Couples Pathway because we had a need to do something on
the proactive side of marriage ministry and wanted to help couples to see their
marriage as part of the discipleship process instead of just being a relationship
issue. We had a good premarital program and lay counseling program so we took
care of people before they got married and after if they got into trouble but had
little in the way of an ongoing process. That is why we developed this pathway.
We also wanted to have a common language for marriage to help couples have a
picture of what a healthy marriage looked like.
B. When did you start it?
We started the process in March 2006
C. Where did you start it?
We started it on the church campus in our Worship Center.
D. How did you star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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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started with our first of 5 Married Life Essentials Classes/events which
are like a 101-501 for marriage. Each is 2 hours with couples seated around
tables. They don’t talk about their marriage directly at the event so it is safe for
the men to attend based on the research we did. Couples do sit around tables and
there is interaction on things like case studies, etc.
E. In that time how many people joined it?
We had about 1,000 people show up.
2. What is the purpose and then necessity of Couples training?
The purpose of the training is to help couples get a big picture view of what
a healthy marriage looks like. Most couples can’t really see what health looks like
they just know when things go wrong. We wanted to paint that picture for them
including what an unhealthy marriage looks like and then we could give them the
skills they need to move towards a healthy marriage.
3. What is the content or curriculum of couples training?
The content is curriculum that I wrote and basically applies the five purposes
to marriage with each class focusing on one purpose area.
A. Can you explain meeting place and time?
We usually meet once a month for 2 hours, usually 7-9pm on our campus.
B. How do you take care of the meeting?
I usually teach and couples sit around tables with the materials.
C. Do you have any special effort for your spiritual growth?
The entire approach is gear towards helping couples to see their marriage as
a discipleship issue. We do have one particular class that focuses on the spiritual
side of their marriage.
D. If you have any special retreat for Couples training, would you like to
explain the detailed of th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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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do retreats both on and off campus so cost is not an issue for those who
can’t afford it. The retreat also follow each of the five purpose areas and each is
geared towards give 4 skills a couple can implement to make that particular
purpose area work in their marriage. So we do one retreat for each of the five
areas where couples learn a skill and then go practice it together.
E. How do you offer babysitting services?
We don’t offer onsite babysitting but instead offer childcare voucher where
the couple find their own babysitter and we reimburse them for the expense.
4. What is the special feature of your Couples training?
I guess the special feature is that we make it parallel our overall church
vision and mission and tie it into our discipleship process. We also include various
learning styles and humor.
A. How do you make a budget for Couples training?
We built this process to be as low cost as possible so the main costs are for
printing of materials and childcare vouchers (which few people actually turn in).
5. What were the main problems when you started the Couples training?
The main problems where people not seeing the need at first and not
understanding the need to have ongoing training that covered a core set of issues
over and over again so everyone was on the same page. Most things we tried
before were geared towards getting the same people back so we would only cover
communication for instance, once every couple of years because we just did it and
repeating it would mean some of the couples wouldn’t come because they already
heard it. We switched to a resourcing model instead of a program model where
my goal is to have every couple trained instead of getting a big crowd each time
I do it.
6. What is your personal opinion and strategy for activating of couples
training?
It has to be realistic so people know you know their reality. It has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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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t with the men in mind because the women will come anyway. It also has to
be seen as part of the discipleship process and how we do church so it must
help fulfill the vision and mission of the church instead of creating it’s own vision
and mission.
7. Would you like to explain Content of Program of Couples training?
The content and what we cover is on our website at .
8. What was the positive during Couples of training?
The positives are the couples whose marriages were saved or enhanced
because of what they learned. Many people said things like, “someone finally
described what was happening in our marriage and with the tools we are now
back on track in our marriage.” It also has given us a common language to talk
about marriage and helped couples to know what they are shooting at in growing
a healthy marriage. The skills training has also helped couples to grow together.
9. What was the problem during Couples of training
The problems where mainly around other leaders not getting it early on
until they saw the impact on the couples who attended.
10. What is the plan about problems during Couples' training?
Final question:
Do you have any suggestion for; what we will do about Couples training for
a Healthy Church?
Just make sure it is seen as a spiritual growth issue and not a counseling
program. Help people to see how it ties into the church and that it is a value.
Also change the mentality away from events and success being numbers 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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